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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와

시작

조 상 현

제  1 1 대  첸 나 이  한 인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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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현입니다, 오랜만에 회보를 통해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대재앙을 겪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갔고 세월은 쌓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슬픔과 연민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떠나 보냈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많은 손해를 감수
해야 했고, 많이도 두렵고 아파야 했습니다.

그런 재앙과 아픔의 시간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죽음 중에
도 인도의 인구는 늘어났으며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중국을 앞섰습니다. 럭다운에 불안하고 배고픈 개들이 어
린 새끼들에게 빈 젓을 물렸고, 명이 길어 살아남은 새끼들이 커서, 또 새끼들을 낳고 젓이 불었습니다. 주인
은 있으나 집 없는 소들이 들로 나갔다 돌아오기를 몇 번, 11월 우기는 어김이 없고, 검거나 누런 소들이 이제
막 뿔 돋은 송아지를 데리고, 사람들 곁, 사람의 처마 밑에 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떠나고 팬데믹이 끝났지만 척박하기만 한 땅 인도, 사람들이 매일 길을 나섰다 돌아오듯, 그동안 건
기가 우기가 번갈아 왔다 갔고, 누군가에게 버려져 이리 저리 뒹굴던 하늘색 마스크들도 하나 둘 자취를 감췄
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이들의 이름과, 살아남은 이들의 회한과, 혹은 코로나의 시신이나 배설물을 양분 삼아
들판의 초목들은 전보다 더 푸르고 무성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동네마다, 옛적 생기가 돌고 마스크를 벗어버
린 사람들의 표정 또한 한결 부드럽고 유쾌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코로나의 기억들은 흐릿하고 희미한데 한인회만 생각하면, 그날의 기억들이 땀에 젖은 회색 면티셔츠
처럼, 더 진하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럭다운과 마스크와 전세기와 산소발생기로, 공항과 병원으로 똥오줌
못 가리고 동분서주하던 코비드 치하 2년여 세월, 이제는 놓아버려야 하는데 그날의 두려움들을 선뜻 털어내
지 못합니다. 2022년 제11대 체나이 한인회가 출범하였지만 작년 송년골프대회 이후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하
지 못했습니다. 

여러 여건과 상황도 있었지만, 코로나 내내 고생한 한인회 운영위원 동지들에게 사업을 추스르고 재충전의 시
간을 조금 더 자질 수 있도록 배려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선장 격인 제 개인적으로도 밥벌이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어 활동이 과하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제16호 한인회보 발행을 시작으로, 해가 가지
전에 기지개를 펴고 전열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한인회 조직이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믿음과,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자는 겸손함과 소박함으로 임했지만,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대 첸나이한인회
를 응원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신 각 분과의 운영위원님들, 회비를 납부해 주신 개인과 기업 관계
자 여러분들께 늦게나마 무한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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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이제 9대, 10대 한인회를 이끌며 받았던 감동과 기쁨, 봉사와 보람, 실수와 불찰, 노여움과 섭섭함, 말과 상처,
두려움과 중압감 이 모든 것들 것을 뒤로하고, 이제 조용히 신임 한인회를 도와주고 응원할 시간이지만,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지난 해에 선관위원님들을 모시고 뜻있는 분들과 11대 한인회, 새 팀을 꾸렸습니다.

수 없이 많은 고뇌와 갈등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에, 이러다 한인회장이 직업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웃픈 스스로의 염려 속에, 다시 힘을 모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위험이나 재난이 없고,
사건 사고나 딱히 나서야 할 일이 없는, 친목이나 도모하고 술잔이나 기울이는 한인회가 있는 한인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한인사회라는 제 지론을 여전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유사시에 무장이나 투
쟁을 하고자 해도, 어떤 조직과 결속을 통해 힘을 합쳐야 할지 몰라,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명의 희생과 재
산의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동서고금 이방인들의 생존역사입니다. 

근세기, 동토의 땅 사할린과 연해주에서, 일본과 중앙아시아에서, 북남미와 하아이에서의 한민족이 겪었던 수난
사 뿐만 아니라, 더 가깝게는 LA폭동과, 동남아의 한상과 한인을 겨냥한 수많은 강도와 테러 사건들, 그리고 세
계 곳곳의 인종차별은 해외 한인사회의 역사이자 ‘한인회’라는 조직의 탄생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짐
한인회에 몸담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서 있고 속해 있는, 이 고장 첸나이 한인사회의 안전과 편의에 일익을 담
당함으로써 우리 또한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고 믿기에, 또한 조국과 첸나이 한인사회에서 입은 은혜에 보답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조금은 게으르고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생업을 우선하며,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하려고 합니다.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나은 한인회, 막상 누군가 두렵고 막막할 때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 의지
가 되는 한인회, 어딘가와, 무엇인가와 연결의 고리가 되는 한인회 정도를 꿈꾸고 지향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성된 한인회 운영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인사회 모든 분께 많은 관심과 이해와 응원을 부탁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첸나이 한인회장 조상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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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합니다.

저는 이번 7월에 새롭게 부임한 총영사입니다. 한인회 회보를 통해 첸나이 한인 동포 여러분께 인사말
씀 드립니다.

제가 처음 첸나이로 발령을 받았을 때, 인도살이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위의 위로가 있었지만, 저는 개방
된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의 미래는 해외시장 개척에 있으며, 새롭게 뜨고 있는 인도야말로 우리가 도전
해야 할 시장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인구 14억의 대국, 1인당 GDP 2,500불인 인
도의 경제가 금방 성장할 것이고, 거대한 인도 소비시장에 진출할 우리의 교두보는 바로 첸나이이기 때
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현대자동차 등 여러 기업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비즈니스 환
경 가운데서도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업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사업 현황과 미래 청
사진을 장시간 설명하시던 법인장님의 열정 그리고 현장의 조업 열기는 이곳 첸나이의 날씨보다도 더욱
뜨거웠습니다.

제  1 6 호  2 0 2 3 년  1 2 월

글  :  첸나이  총영사관  /  총영사  김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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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각종 규제, 어려운 현지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움직이고 도
전하고 혁신하시는 우리 기업인과 동포 사회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외교관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곤 하였습니
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공한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
선되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부정적 생각이 있지만,
해외에서 살아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고, 또 더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첸나이 한인 동포사회는 이곳에서 가장 큰 외국인 공동체입니다. 미국 국제학교 학생의 절반이 한국인
이고, 수백 개의 한국 기업이 수십만명의 현지인을 고용하면서 타밀나두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한인 사회가 더욱 커지고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비록 작은 공관이지만, 동포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기업의 활동
을 지원하면서, 한인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인회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앞장
서서 총영사관이 동포 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함께 호흡하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이야기처럼 가능한 동포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사업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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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복 주인도 대사 첸나이 방문

F E B .  2 0 2 3  |  V O L .  1 6

힌두스탄대학 부총장 및 한국어 교육관계자 면담
10.4(월) 오전에는 힌두스탄 과학기술대학의 Sridhara 부총장을 면담, 동대학과 주인도한국문화원간 협력
으로 금년6월 개소한 세종학당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장재복 주인도대사는 남부인도의 경제, 문화 중심지이며 현대자동차 공장을 비롯해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
한 첸나이를 2022.10.3(일)-5(화)간 방문하였습니다.

타밀나두주 주총리 면담
장재복 대사는 10.5.(화) 오전 타밀나두주 MK Stalin 주총리와 면담, 한-인도 관계 및 첸나이 진출 우리 기업
현황에 대해 설명 하고, 진출 기업 및 교민사회에 대한 타밀나두 주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
니다. 동 면담에는 권영습 주첸나이 총영사와 Irai Anbu 타밀나두주 수석차관이 동석하였습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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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라스대학 방문 및 부총장 면담
또한 1857년 설립되어 인도에서 가장 유서깊은 대학중 하나인 마드라스대학을 방문 Gowri 부총장과 면담, 동대학과의 한

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첸나이 소재 기업 및 한인회대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기업, 한인회 활동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

취하였습니다.

첸나이 소재 우리기업 및 한인회 대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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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협력사 공장 시찰 및 만찬 간담회
장대사는 첸나이 남서쪽 칸치푸람지역에 위치한 현대공장 및 협력사를 방문, 시찰하고 저녁에는 현대차 임직원 및 협

력사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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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O 센터 방문 및 관계자 오찬
장재복 대사는 2006년 설립되어 한-인도간 문화 교류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Inko 센터를 방문해

Jafer 원장으로부터 센터 활동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센터를 시찰하였으며, 또한 Srinivasan 센터 대표이사(TVS 자동차

회장) 및 Jafer 원장, 권영습 총영사와 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발걸음해주신 장재복 대사님 감사합니다.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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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 
수록된 
기타 이야기:
굿피플과
첸나이 한인회가 함께하는 
첸나이 취약계층 방문기

VALA VIHAR 방문
굿피플과 첸나이 한인회

2 0 2 3년  1 2월  |  1 6호

한인회는 2022년 10월8일 18세 이하 정신지체아의 집 VALA VIHAR 방문
하여 International NGO 단체인 GOOD PEOPLE과 첸나이 현지 취약계
층을 위해 첸나이 한인회에 기증한 한화 1,000만원 상당(Rs.650,000)의
식료품과 Good people에서 지원한 산소발생기 2대, 아시아 한인 총연합
회에서 기증한 마스크 3만장을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당초 굿피플로부터 1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았으나 굿피플의 규정과
방침상 현금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VALA VIHAR측에 꼭 필요한 물품
목록을 요청하여, 약 50여가지의 식품 및 생필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이 자리에는 첸나이 한인회 조상현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굿피플 관
계자가 함께 했으며 시설의 부원장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제반 설명을 듣고
원생들과 뜻있는 한 때를 보냈다.

International NGO 단체 
Good people
글, 한인회 김준형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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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약 187명의 다운증후군 같은 정신 지체 장애아를 돌보는 곳이었다. 1897년에 설립되었으며
Nungambakkam 길팍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
인의 집도 운영하고 있었다.

여러 지적장애와 함께 신체장애까지 앓고 있어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곳 시설에 들어
와 지각 훈련, 근력훈련, 심리치료 등 재활 치료를 등의 재활 치료를 받으며 18세 이후 성인시설로 옮길
때까지 자립 훈련 및 직업 훈련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18세가 되면 첸나이 근교의 자매 시설로 옮겨진다
고 했다.

기증식에는, 2~30명 정도의 아이들과 재단 관계자 및 교사와 봉사자들이 참석했는데 헬로~라는 우리의
인사에 큰소리로 그리고 함박웃음으로, 역시 헬러~하고 화답해 주었다. 기념촬영을 위한 포즈도 망설임
없이, 나도 찍어 달라는 듯 응해 주었다.

기증식을 끝내고 부원장의 안내로 양호실, 교실, 기숙사 등을 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청소나 정돈 등의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 기억나는 장면은, 한 아이가 한 인도 선생님에게 엄청 반가운 웃음을 하며 "엄마
~"(타밀어) 하고 달려가 안기는 모습이었다. 이때 든 생각이 ’아 이 시설은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아이들
에게도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 가슴이 뭉클했다.

또 하나, 한인회 회장님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말이 통하진 않지만.. 별것 아닌 눈으로 하
는 말과 손짓으로도 서로 교감하고 정말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웃음이 절
로 나왔다. 사실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사실 일도 바쁜 데다, 이런 시설에 방문 경험이 없어 쑥스러웠
기 때문에 ‘가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런 내 고민이 무색하게도 방문하고 나니 한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방문과 나눔을 통해 오히
려 나 자신이 치유받은 느낌이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VALA VIHAR 장애인 시설 방문기

WANTED:
VOLUNTEERS
AND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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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O(HMI 2차사 협력회) 
기부금 전달식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

A B O U T  K O R E A N  C O M M U N I T Y

인도 첸나이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2차 협력회 KACO(회장 박재홍)는 지난
2021년 8월30일 오후 4시에 COVID-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RS.500,000)  을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에 전달하였다.

미처 못 다한 이야기
미처 못 다한 이야기
미처 못 다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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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O U T  K O R E A N  C O M M U N I T Y

이 자리에서 박재홍 KACO 회장은 코로나의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교민사회를 위해 활동하
는 한인회를 격려 치하하고 교민사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조상현 한인회장은 한인회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KACO의 이번 지원이, 한인회는 물론 한인사회 전체와 현지 취약
계층 모드에게, 분명 어려울 때 큰 힘이 된다고 인사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고 답례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KACO에서(박재홍 회장, 김유호 부회장, 박수용 감사, 윤홍렬 동부지회장, 김
청수 총간사, 채동민 총간사, 김동원 동부간사) 등이 참석하였고, 한인회에서는(조상현 회장, 김
상우 부회장, 한자연 부회장, 채주병 편집국장, 정일권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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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도 한인회 총연합회
N E W S2 0 2 3 년  1 2 월 1 6 호

재인도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9월9일 뉴델리 인근 신도시 구루가온의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With
corona를 대비한 임시총회를 열고, 각 지역의 교민들의 동정과 지역한인회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총회는 박의돈(연합회장) 심상만(연합회고문) 추현석 수석부회장(푸네), 조상현 부회장(첸나
이) 정성국 부회장(콜카타),정현경 감사(벵갈루), 정영호 (안드라), 라병기 전임 (벵갈루루) 박태주 전임
(푸네), 채홍기 전임 (푸네), 서용혁 연합회총무, 정일권 첸나이 대외협력국장, 김호택 AP 한인회사무국
장 등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각 지역한인회의 발표를 통해서 코로나 2차 파동을 겪으면서 한국으로 긴급 출국한
교민들중 약 50%는 인도로 재 입국을 한 상황이며, 현재 인도 거주중인 교민수는 약 1만명 정도로 추정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인도  한인회  총연합회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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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각 지역 교민들이 공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 현안은 인도가 격리면제국에 포함되지 않
아, 2주 간의 격리로 인한 원활한 출장이나 방문이 불가능 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이러한 교민 고충의 심각함과 현재 인도 코로나 방역의 개선된 실상을 제시하면서 인
도 격리 면제국 포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주인도대사관과 제외동포재단에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집행
부는 이를 즉시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총의 정관개정, 집행부 재선임을 실시하고 더불어 인도 전체 교민사회의 통합과 화합에 관한 방
안을 위해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초대 회장에 취임한 심상만 인도 총연합회 고문을 축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해외 한인사회의 안전과 위상을 위해 세계총의 비젼과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논
의하고 인총과 세계총의 상호 연대도 모색했다.

또한 이틀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한 인총회원들은 최근 준공한 현대차의 초현대식 신사옥을 견학하
고 현대차의 미래 비젼과 인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 깊은 기회를 가졌다. 

이어서 새로 부임한 장재복대사의 초청으로 주인도대사관을 방문하여 간담회 및 관저 오찬 행사를 갖고
교민들의 동정을 공유하고 인도의 격리면제국 지정 건의에 대해 대사관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을 협의했다.

장재복신임대사는 코로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는 인도 교민사회의 단합과 한인회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교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공관이나 인도 내
각 한인회가 소속된 중요지역의 방문을 약속하고 교민소통과 화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대사관 초청만찬 행사에는 이번 인총 임시총회차 참석한 한인회장단과 장재복 대사를 비롯해 이용수공
사, 이철희영사, 안창익영사, 신원호부영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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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개  한인회와  3개  공관 ,  온라인으로  합동  신년하례식

인도한인회총연합회(회장 박의돈)는 지난 2월 3일 인도 내 8개 지역 한인회와 주인도대사관, 주첸나이총영사
관, 주뭄바이총영사관 등 인도 내 재외공관이 함께 온라인으로 신년하례식을 갖고 인도 한인동포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공관에서 장재복 주인도대사, 김영옥 주뭄바이총영사, 권영습 주첸나이총영사가 참석
했고, 한인회에서 박의돈 총연합회장을 비롯해 고영순(구자라트), 조남중(뭄바이), 정현경(벵갈루루), 정영호
(안드라프라데시), 채홍기(푸네), 추현석(푸네), 조상현(첸나이), 정성국(콜카타), 구동림(하이데라바드) 회장과
서용혁·박승수 연합회 간사가 참석했다. 

이철희 주인도대사관 영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각 지역 한인회장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이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민들의 안전과 근황에 대해 공유하고, 올해 한인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안들을 공관
에 건의하면서 함께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인회장들은 우선적으로 교민들이 한국 출장 등 인도 입출국 시 불편을 겪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 문제를 해
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인도 당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
어 내는 한편, 양국 간 ‘에어 버블(Air Bubble)’이 조속히 시행돼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인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재복 주인도대사는 “에어 버블 관련한 실무협의가 곧 재개될 예정”이라며 “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인도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제한적일지라도 에어 버블이 시행될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총연합회 측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청년 교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작년 12월 말 발족한 ‘인도 진출 청년
소상공인연합’의 향후 활동방향과 지원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한 각 지역 한인회장들은 지역별 한글학교들
이 겪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인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공관의 협조를 구했
다. 장재복 주인도대사는 한인회장들에게 “교민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고 작
년 2차 팬데믹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헤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끝날 때까지 함께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장 대사는 또 “올해는 한-인도 영사관계 수립 60주년, 그리고 2023년은 한-인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2024
년은 인도 한인 이민 역사 70주년에 해당하는 뜻깊은 해들이 연속되는 만큼, 한-인도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
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많이 기획해 인도 전 지역에서 교민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해 교민 기업과 접촉하면서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논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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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소식
2023

편집부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보  제 1 6 호

A B O U T  K O R E A N  C O M M U N I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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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에서 지하철 2차  공사  시작

첸나이 지하철 2단계 공사는 118.9km에 달하며 8년에 걸쳐 약 Rs.61,834 Crore의 공사 비용이 들
어갈 예정입니다. Chennai Metro Rail의 소식에 의하면 고가 구간의 될 poonamallee와 Porur
사이에 기둥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단계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은 4년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
간 동안 우회 도로는 없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프레스티지 아파트 앞은 앞으로 몇년간 교통지옥이
예상됩니다.

신한은행 푸나말리 K FC  근처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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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인도에서 실시되는 제81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 지난 1월10
일 오전 9시 진행한 온라인 등록이 15분 만에 마감됐다고 주인도한국문화원이 전했다.

문화원은 오는 4월10일 델리,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자르칸드, 마니뿌르 등 5개 시험장에서 제81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TOPIK 1과 TOPIK 2등 난이도에 따라 2개 시
험이 있는데, TOPIK 1의 경우 온라인 등록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TOPIK 2의 경우 15분 만에 마감
됐다.

이처럼 한국어능력시험에 신청자가 많이 몰린 이유에 대해 문화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해 인도에서 2년 동안(2020년과 2021년) TOPIK이 시행되지 못했고, 한류 인기로 인도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일용 주인도한국문화원장은 덧붙여 “듀오링고의 통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2021년
듀오링고가 제공하는 총 19개의 외국어 중 7번째로 인기 있는 외국어이면서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
장하고 있는 외국어 중 하나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2022년도에는 4월에
이어 7월에도 제83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인도에서 치러지는 한국어능력시험 5분  만에  마감

월드코리안뉴스

제 16호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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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중심이 된 직장인 밴드 “라씨와 짜이”가 결성되었습니다. 첸나이 생활을 보다 더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기 위한 밴드로서 동시에 첸나이 교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밴드가 되는게 목표라고 합니다.
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첫 데뷔 공연을 했습니다. 코발람 비치에 위치한 Surf Turf에서 입장
권과 함께 식사와 음료가 제공되었고, 맥주는 추가 구매를 통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70여명의 관객들이 공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족단위 관객 및 친구들, 회사 단체에서 같이 참석하여
크리스마스 저녁을 같이 즐겁게 보냈습니다.

“라씨와 짜이”를 통해 21년 연말이 보다 더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 자세한 공연 영상은 유튜브 “엄주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20~30대  직장인 밴드

라씨와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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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KO  CENTRE  소식

2022년 2월 5일부터 2022년 3월 31일 목요일까지 진행
http://www.inkocentre.org/Virtual_Connect_Infotainment.html

CREATIVE  CONVERSATIONS
인도-한국 도자기 및 유리 공예 가상 전시회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온라인 가상 공연

2022년 2월 20일 오후 4시
https://www.inkocentre.org/Virtual_Connect_Cultural_Collabor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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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을 대거 수출하며 현지 수출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1월 30일 현대차 인도법인(HMIL)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첸나이공장에서 생산한 차
량 총 4만2238대를 수출하며 현지 연간 수출 1위 브랜드로 등극했다.
 
이는 현대차 글로벌 전략 모델인 '크레타'의 수출 물량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크레타는 전년(2만
5595대) 대비 26.17% 두자릿수 성장한 3만2799대가 수출되며 수출 실적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어 소형 SUV 모델 베뉴가 7698대 판매되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현지 출시한 전략형 SUV 모델 알카자르가 가세하며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 약 6개월
간 총 1741대가 수출됐다.
첸나이공장의 수출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차드와 도미니카, 가나, 라오스 등 4개 국
가를 새로운 수출국으로 지정하고 첸나이공장 생산 물량을 토대로 수출을 시작했기 때문. 이에 따라
수출국은 88개국에서 92개국으로 늘었다. 현대차가 첸나이공장 생산 라인을 증설, 연간 생산 능력을
75만대 수준으로 늘린 이유도 이를 고려한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크레타, 베뉴 등 현대차 SUV에 대한 현지 인기가 크게 늘어나며 인도 첸나이 공장의
생산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며 "알카자르의 가세로 수출은 물론 내수 판매 확대도 꾸준히 늘고 있
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현지에서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지도와 이미지를 쌓고 있다. 지속해서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선보이고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앞서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14년 집권 이래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드 인 인디아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라는 이름의 자립 인도 정책
도 발표했다. 수입을 줄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였다.

현대차 인도공장 4만2238대  수출  1위…
'메이드인 인디아‘  비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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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amsung India는 50,000명 이상의 직원에게 예
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삼성의 R&D 센터 중 하나인
Gurugram의 Two Horizon Center과 벵갈루루
의 Samsung Opera House에서 직원들을 위한 현
장 예방 접종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바일 체험센
터와 전국 여러 지점과 첸나이 인근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에서도 예방접종 캠프가 열렸다.

백신 캠프

코임바토르, 음식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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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POSCO)는 인도 아다니(Adani)그룹과 친환경 일관제철소 등 합작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
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7일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도 서
북부 구자라트(Gujarat)주 문드라(Mundra) 지역에 제철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수
소, 물류, 화학 등 다양한 사업기회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자라트주 정부와도 전날 협약을 체결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포스코의 제철 기술력과 아다니그룹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성이 결합할 경우 철강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사업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며 “양사의 역량을 집중해 한국과 인도 간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다니그룹은 2020년 기준 매출 150억달러(약 18조원)를 기록한 인도 최대의 에너지·물류기업이다.
항만 운영, 자원개발, 발전, 신재생에너지,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펼쳐왔고, 최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인도 서부 마하라스트라에서 연산 180만톤(t) 규모의 냉연도금 공장과 푸네, 델리, 첸나이,
아메다바드에 4개의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아다니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 내 고급강 시
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포스코는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아다니그룹과의 협력을 계기로 인도 고급강 수요 선점 등 철강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다니그룹,  포스코와 개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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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 무역관 KOREA  FA IR  개막

첸나이 무역관은 11.17(목) Express Avenue 몰에서 Korea Fair 2022 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1.17(목)에서 11.20(일) 까지 4일간 개최되는 Korea Fair에는 20개의 부스에서 다양한 한국상품
이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는 권영습 주첸나이총영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개막식 이후에는 많은 시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K팝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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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 공관
이모저모

A B O U T  K O R E A N  C O M M U N I T Y

C H E N N A I  K O T R A
사무실  이전  안내
아마존  인디아  한국관  입점  설명회  참관기
인도의  수입  모니터링  제도  확대

C O N S U L A T E  G E N E R A L  O F  T H E  R E P U B L I C  O F  K O R E A  I N  C H E N N A I

김창년  총영사 ,  안드라  프라데시  주총리  예방
2 0 2 3  한 -인도  카라반  행사  안드라프라데시  비자야바다
2 0 2 3  한 -인도  카라반  행사  케랄라  트리반드룸
2 0 2 3  첸나이  C S R  세미나  개최
2 0 2 3  첸나이  기업지원  설명회  개최
국경일  리셉션  개최
첸나이  한국주간 :  사나래  초청  공연

D Y N A M I C  K O R E A N  1 6호



김창년 주첸나이총영사는 2023 카라반 행사 마
지막날인 11.23(목) 안드라프라데시 비자야바
다르르 방문하여 YS Jagan Mohan Reddy
주총리를 예방하였습니다. 김총영사와 Reddy
총리는 우리 기업의 안드라프라데시 진출 현황
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주 첸나이 총영사관

공관  이모저모

김창년  총영사 ,  Y .  S .  J A G A N  M O H A N  R E D D Y  안드라  프라데시  주총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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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년  주첸나이총영사는  11.23(목) 2023 한-인도  카라반행사의  세번째  일정으로  안드라프라데시
비자야바다를  방문하여  Shree N. Yuvaraj 산업부  차관을  면담하였습니다 .  김총영사와  Yuvaraj 차
관은  해외  기업의  안드라프라데시  진출이  유망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아  자동차등  현재
안드라프라데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2 0 2 3  한 -인도  카라반  행사  1 1 . 2 3 (목 )  안드라프라데시  비자야바다

김창년  주첸나이총영사는  11.21(화) 2023 한-인도  카라반행사의  두번째  일정으로  케랄라  트리반드
룸을  방문하여 ,  Suman Billa 케랄라  산업부  장관과  면담하고 ,  트리반드룸에서  법인을  운영중인  우
리  기업  한전  KDN 주재원을  만나  법인  운영  현황에  대하여  청취하였습니다 .

2 0 2 3  한 -인도  카라반  행사  1 1 . 2 1 (화 )  케랄라  트리반드룸

주첸나이총영사관은  11.16(목) Taj Connemara 호텔에서  타밀나두  진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총  50여명이  참석한  당일  세미나에는  유지혜  변
호사님이  인도  정부의  CSR 의무사항  규정을  안내하였고 ,  이후  사전에  각  기업에게서  접수한  문의  사
항을  바탕으로 ,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2 0 2 3  첸나이  C S R  세미나  개최 ( 1 1 .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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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습 총영사는 한정희 KOTRA 첸나이무역관장과 11.29(월) 타밀나두주 호수르(Hosur) 지역 소
재 TVS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관계자를 면담하고 우리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
습니다.​ TVS 생산 공장(타밀나두주, 호수르 지역 소재)은 조류 보호구역 한 가운데에 설립되어 친환
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0 2 3  첸나이  기업지원  설명회  개최 ( 1 1 . 1 6 )

공관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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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이모저모

주첸나이대한민국총영사관은 11.9(목) 첸나이 ITC Grand 호텔에서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하였습니
다. 금번 리셉션에서는 Palanivel Thiagarajan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빈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11.8(수) 안나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연하였던 사나래팀 우리 교민, 외교단, 타밀 주정부 인사 등 3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하였습니다. 

국경일  리셉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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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이모저모

주첸나이 총영사관은 11월 9일 국경일 리셉션 개최 계기에 1주일을 한국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11.8(수)에는 한국의 퓨전국악그룹 사나래를 초청하여 Anna
Library에서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야금, 대금,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로 구성된 사나래는 아리랑 등 한국 전통 음악과 함께
자이호, 나뚜나뚜 등 인도의 인기 음악을 연주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첸나이  한국주간 :  사나래  초청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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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첸나이 무역관

사무실  이전  안내

저희 무역관 사무실이 새로 이전하여 교민 및 기업인 여러분들께
안내드리오니 방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일 : 2022. 1.24(월)
신관옥 주소 : 3th Floor, Bannari Amman Towers, No 29, Dr.Radha Krishnan Salai,
Mylapore, Chennai, India 600004
대표전화번호 : +91-44-2847-2281

첸나이총영사관(5층) 및 KEB하나은행(4층)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여 있으며 저희 무역관은 3층에 입주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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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이모저모

아마존  인디아  한국관  입점  설명회  참관기

인도 전자상거래 산업은 꾸준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34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
째로 큰 전자상거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KOTRA 벵갈루루 무역관은 인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아마존 인디아와 협업하여 2019년에 한국관
(www.amazon.in/koreanstore)을 개설하였고 매년 국내기업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한국관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
난 5월 31일(월)에는 사업 홍보를 위해 KOTRA 뉴델리 무역관과 협업하여 관심 국내기업 약 300개
사를 대상으로 아마존 인디아 입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

1) 한-인도 CEPA 활용
KOTRA는 우리 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지원을 돕기 위해 KOTRA 뉴델리 무역관과 KOTRA 첸
나이 무역관에서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인도 수출 시 발생하는 세
금, 인증제도 등 중요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인도에는 세금의 종류가 많고 수입 물품에 대해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한-인도 CEPA 적용 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기본 세율에 변동이 많은
인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도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
고 있고 해당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제품 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인도 CEPA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당 수입물품이 한-인도 CEPA 협
정에서 관세양허 대상이어야 하며,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인 한국이어야 한다. 수출자는 상
품의 원산지 증명(C/O), 관련 서류나 자료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인도의 수입자는 수출입 국가 간 직접 운송 입증과 함께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
을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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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작년 9월부터 CEPA 및 FTA 원산지 규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카로타(CAROTAR
2020)’를 시행하였고 원산지 입증 정보(Form I) 서식이 기존 서류에 추가되었다. 해당 서류는 무역
협정에 의한 특혜 세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인도의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기재한 서식이다. 규정상 인도 세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제출
하면 되지만, 원활한 통관과 CEPA 적용을 위해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 주요 인증 제도
인도는 다양한 물품에 대해 여러가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화학, 철강 물품에 대해서는
BIS 인증이 필요하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는 CDSCO 인증, 식품은 FSSAI 인증, 무선통신기기
등에 대해서는 WPC 인증이 필요하다. 아마존 인디아에 입점한 한국 제품 중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화장품이며, 입점에 필요한 CDSCO 인증제도는 아래와 같다. 신청서는 온라인 접수처
‘SUGAM’ 웹사이트 (https://www.cdscoonline.gov.in/CDSCO/homepage)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관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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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는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제품 카테고리당 2,000달러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승
인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 후 재신청이 필요하다.

3) 지적재산권 지원
KOTRA는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확대를 위하여 11개
국 17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며, 인
도는 뉴델리 무역관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KOTRA는 인도에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건수
는 신청기업별 연간 10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비용은 상표한도 300달러, 디자인 한도 200달
러이며 지원비율은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KOTRA는 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지원하고 있다. 인
도에서 침해조사, 행정단속을 진행하거나 법률 의견서를 작성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건수는 신청기업별 연간 3건이며 지원 비용은 건당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하
고 있다.

아마존 입점을 위해 인도 내 상표권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입점 후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를 보
호를 위해 상표 출원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4) 아마존 인디아 입점 절차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올해부터 한국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아마
존 인디아를 접속하고 구매를 진행하는 월 활성 사용자가 약 1억2000만 명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마존에서는 인도 소비자들을 위해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시장과 마
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아마존 프라임데이(Amazon Prime Day)를 진행하고 있다. 약 70% 이상의
회원이 프라임데이 기간에 쇼핑을 하고 중소 규모 셀러들의 판매량이 해당 기간 동안 약 67%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종교 행사, 디왈리 등의 축제 시즌동안 이벤트들이 진행되
며 관심 기업들은 아마존 인디아 입점을 통해 매출 신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공관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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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인디아 입점시 배송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FBA(Fulfillment by Amazon)는 아
마존 창고에 재고를 입고해 보관, 배송, 반품 처리 등을 아마존이 지원하고 업체로부터 이용료를 받
는 방식이다. MFN(Merchant Fulfilled Network)은 인도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이 직접 배
송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재고 관리, 발송, 환불 및 반품 등을 수출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FBA 방
식은 한-인도 CEPA 활용이 가능하고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입점을 진행할 수 있
다.

자세한 아마존 인디아 가입 방법은 https://services.amazon.co.kr/in-marketplace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이트 내 ‘FBA 입점 도움 받기’ 버튼을 통해 FBA 입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MFN 모
델로 입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인도 입점 시작하기’, ‘인도로 확장하기’ 버튼을 통해 입점을 진
행할 수 있다. 또한 ‘MFN 계정 등록 가이드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등록 가이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시사점
지난 3월부터 시작된 2차 코로나 대유행은 현재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인도의 비대면, 홈코노미 시
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KOTRA 서남아지역본부 김문영 본부장은 아마존 입점 설명회에 참석해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약 700-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아세안 10개국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인도가 각광받는 이유는 14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 특히 중국, 일본보다 10년 이상 젊은 28세
의 평균 연령을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세이다.”고 설명하며, “아마존 인디아 입점 사업은 우
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관  이모저모

인도의  수입  모니터링  제도  확대
글 ,첸나이  무역관  신동건

인도의 수입 모니터링 제도 현황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극복하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인도 정
부는 'Make in India'라는 구호 아래, 제조기업에 세금 감면, 생산 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국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무역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법을, 비관세장벽은
관세 인상 이외의 수입 억제책을 일컫는다. 최근 인도가 도입한 수입 모니터링 제도(Import
Monitoring System)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 현황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인도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인 SIMS(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를 처음
으로 도입했다. 이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1년 10월 현재에 석탄, 구리, 알
루미늄,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해서도 수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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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대상 HS Code 시행일 웹사이트

철강 수입모니터링제도
(SIMS) 철강제품

72류
73류
86류

2019.11.21 dgftebrc.nic.in:8090/SI
MA/

석탄 수입모니터링제도
(CIMS) 석탄 2701 2021.4.1 imports.gov.in/CIMS/pu

blic/home

비철금속 수입모니터링제도
(NFMIMS) 구리,알루미늄

74류
76류 2021.4.12

imports.gov.in/MIMSC/
public/

homemines

imports.gov.in/MIMSA/
public/

homemines

집적회로 수입모니터링제도
(CHIMS) 반도체 직접회로 8542 2021.10.1 imports.gov.in/MEITY/p

ublic/home

공관  이모저모

수입 모니터링 대상 품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인도에서 통용되는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고시된다. 현재 철강 제품 530개
품목, 석탄 5개 품목, 구리 제품 45개 품목, 알루미늄 제품 43개 품목, 반도체 집적회로 5개 품목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품목은 인도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이다. 대상 품목(HS Code)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시스템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 모니터링 제도 등록 방법
 
수입 모니터링 제도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물품의  수 입 자는   화 물   도 착  전에   미 리   화 물   
정 보 를  시스템에  등 록할 의무가 있다. 각각의  모니터링 제도는 명칭만 서로 다를 뿐 등록방법 과   
절 차 는 유사하다. 등록은 각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별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수출입자부호
(IEC)를 사용하여 로그인 한 후 양식의 수출자, 제조자, 최종사용자, 규격, 수입 사유 등을 기재해 등
록하면 등록고유번호가 자동 생성된다. 수입자는 등록번호와 만료일자를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통관이 지
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자부호(IEC)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
을 수 있다. 한편, 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정보는 품목별로 유관기관이 취합해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등에 통계자료가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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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수입 모니터링 제도는 수입자가 선적 건마다 화물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인도 정부가
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정보 통계를 활용해  무역구제 조치 등  산업 정책을 보다  더  효 율 적 으 로   
추 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최 근   인도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취하고 있다.  이러
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에 따라 해당 품목의 최근 수입 현황과 그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정도 등의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해당 조사는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는
데,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활용힐 경우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
게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인도 상무부는 앞으로 수입 모니터링 제도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자사 제품이 수입 통관 모니터링 제도의 대상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상품목이라면 사전 등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통관상의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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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Korean 
companies.
첸나이의 한인 기업을 응원합니다.

www.ickoa.org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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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텔
안녕하세요. 원호텔 원지문입니다. 지난 15년간 첸나이에서 숙박/외식업을 하고 있으며,  신
선하고 맛있는 음식과 편한 잠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현대자동차 도착 1분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원호텔을 검색해 주세요.

• 대표 원지문
• +91 91767 41503
• WONJIMOON@GMAIL.COM

No.55, Bangalore highway, Thandalam village, irrungattukottai, Sriperumbudur taluk, Kanchipuram dist, Tamil
Nadu 602117

J&S 슈퍼마켓
취급품목: 한국식품 & 생활 용품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에 운영 중
온라인 주문시 익일(다음날) 배송서비스 운영중

웹사이트 : MARKETJNS.COM
방문매장 : 구글검색 “JANDS MARKET”

31/41, Kanni Amman Koil St, Sri Lakshmi Nagar, Lakshmi Nagar, Maduravoyal, Chennai, Tamil Nadu 600095

소문난게스트하우스
현대자동차 8Km(승용차 8분)
삼성전자 20Km (승용차 25분)
현대 및 삼성 또는 인근 협력업체 출장게스트 전문 숙박업소 현대자동차 방향 첸나이 경
계에 위치하여 시내 접근성 및 교통 편리 단체 회식룸, 소형 미팅룸 보유
• 소문난 게스트하우스
• SOMOONNANGH@GMAIL.COM
• 9840882099, 9840886625
No.96, VGP Town Queens Land, Mevallur Kuppam Village, Sriperumbudur, Kancheepuram, Tamil Na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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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니 베이커리
고소한 버터 내음과 갓 구운 빵에서 전해지는 온기로 가득한 이즈니 베이커리.
건강하고 정직한 재료, 아낌없이 담 아내는 마음, 최상의 맛을 위한 노력으로 매일 매일
신선한 빵을 직접 구워냅니다.

•  대표 박송현
•  +91 73584 68199
No.96, VGP Town Queens Land, Mevallur Kuppam Village, Sriperumbudur, Kancheepuram,
Tamil Nadu 

패밀리하우스
패밀리 하우스는 인도 첸나이 현대 자동차 공장으로 부터 차로 10분(5km)거리 이며 주
변의 많은 한국 업체로부터 차로 5분에서 15분거리인 편리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씩 별도의 빌라로 이루어져 있어 고객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호텔이 아닌 빌라형식이
라 더욱 아늑한 생활이 보장 됩니다. 

• 카카오 ID : FAMILYHOUSE91 
• EMAIL: INDFAMILYHOUSE@GMAIL.COM 
• 91 8925303115 
• 예약 담당 : 신호순 

No.Villa # 181A, LE Chalet Project, New Survey #S202/1H, Rahavendra Nagar, Mannur Road, Mevalur
Kuppam Village, Sriperumbudur Taluk, Kanchipuram Districe 602105

한마음호텔
첸나이 최고의 한인 게스트하우스 '한마음호텔'입니다. 한마음호텔은 최상의 서비스와 정갈
한 한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리조트형 빌라의 조용한 공간에서 차별화된 편안함을 느껴보세
요. 예약・주문 시 외부 손님 식사 가능합니다. (추천메뉴: 소곱창, 차돌박이, 과메기). 현대
자동차까지 10분거리

• 카카오 ID : FAMILYHOUSE91 
• EMAIL: HANMAEUM2009@NAVER.COM 
• +91 82206 79710 (신명랑), +91 73388 28834 (매니저)

Villa No. 2A, Casa Grande Futura, Chengalpettu Main Road,Sriperumbudur, Kanchipuram District, TamilNadu-
60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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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호텔
구 송이호텔을 인수하여 7월부터 아리랑호텔로 새롭게 운영하고있는 대표 이상민 입니
다. 현대자동차에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대표 이상민
• +91 7305940132 | +91 8939971322
• ARIRANGHOTELINDIA@GMAIL.COM
No.375 (New No.6)  Bajanai Koil Street, Beemanthangal,Sriperumbudur - 602 105

마마랑 인디아
2007년 "한국게스트하우스"를 시작으로 지금에 "마마랑인디아 "유통과 수출입회사를 시
작한지 4년째입니다. 유통으로는 짧은 연혁이지만 회사철학처럼 엄마에 마음가짐으로 여러
분 곁에 있을것입니다. 애정어린관심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인도 유통 , 수출입
• 대표 안순옥
• +91 73587 65008
• MAMARANG.OFFICE@GMAIL.COM
No.2nd Floor, Bearing Plot No:4, Pushpa Nagar, 1st street, Iyyappanthangal, Chennai 600056

짧은 소개글을 보내주세요.
edit@ickoa.org
첸나이 한인회는 한인 기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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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사진으로 보는
첸나이 
한인 커뮤니티

1 6 호  |  다 시 보 는  2 0 2 - 2 3

www.icko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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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첸나이 한인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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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회

hole  in one

2022년 12월

한국의 초가을 날씨 처럼 시원한 바람이 코로나로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 주는 12월 어느날.
그동안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던 그리움을 단숨에 날려 버리는 첸나이 한인회 송년 골프대회 소식에 소풍을 기다리
는 어린아이 마냥 신난 마음으로 참가 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그리운 분들을 지척에 두고 만
나지 못한 서러움을 단번에 풀어버리고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몇날이 지
나고 드디어 골프장 도착 다시보는  반가운 얼굴들과 이야기의 웃음 꽃을 피우며 간단한 참가 신청서 작성 및 주의
사항을 듣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한껏 들뜬 참가자들의 얼굴이 어린 아이의 해 맑은 미소와 같이 밝고 맑았으며
모두에게 뜻깊은 하루를 예고 하였습니다. 같은조 팀원들과 간단한 인사와 집행부의 골프대회 시작을 알리는 싸이
렌 소리와 함께 골프 대회가 시작 되었을때 한편으로는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 서먹 서먹 하지 않을까하고 살짝 긴장
하였으나, 그것은 저 혼자만의 기우였습니다. 역시 우리는 자랑스런 하나된 대한의 국민, 처음의 우려와는 다르게
모두들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게임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기회 속에서 아쉽게 이루지 못한 기적을 같이한 멤버 및 첸나이 한인회의 좋은 기운을 받아 인생
첫 홀인원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22년 12월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가진 저녁 만찬에서는 그동안의 못다한 이야기로 웃을 꽃을 피우는 모습과 오늘을 영원히 기억
하고 싶은 소망이 피어나는 즐거운 만찬이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신 한인회장님 이하 한인회 임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첸나이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022년 첸나이 한인 골프 대회 소감문, 김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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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 한인회 사무국장 박승수 

인도 타밀나두 주 
첸나이 시 마드라스
짐카나 골프클럽

2022년 12월 17일 토
첸나이 한인회는 지난 2022년 12월 17일
MADRAS GYMKHANA CLUB 에서 골프대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골프대회와 송년의 밤 행사는 그동안 코로
나로 움추렸던 한인사회와 진출기업들의 분위기
전환은 물론, 그동안 뜸했던 교민사회의 교류의
장을 여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재단과 주첸나이총영사관
을 비롯한 현대자동차와 1,2차협력사, 그리고 자
영업자계의 전폭적인 후원은 물론 권영습 총영
사님과 현대자동차 유진환 경영기획실장과 진출
기업 법인장 등 각계의 참가에 힘입어 더욱 성황
리에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첸나이 교민 200여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펜데믹의 아픔과 좌절을 끝내자는 큰 의미가 있었다.

정오에 진행한 한인 골프대회에서는 남녀 구분 외에는 무작위로 구성된 40개팀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
행 됬으며 각계의 후원에 힘입어 다양한 시상과 선물로 더더욱 풍성하고 의미있는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
았다. 이날 경기 이후, 송년의 밤 행사는 11대 한인회의 시작과 임원진들 인사 그리고 권영습 주첸나이
총영사 축사 등으로 시작하여 조상현 한인회장 주최의 한식뷔페 저녁만찬으로 이어졌으며 매해 지속적인
대회를 약속하며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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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한인회장
9840020004

Organizational Chart

NEW CHALLENGE BY NEW MEMBERS

이숙희 부회장
86680 90691

김봉만 부회장
99627 70029

한자현 수석 부회장
96001 71068

박승수 총사무국장
95661 00779

오성수 문화체육국장
95665 16740

정일권 총무재정국장
73587 50071

안종현 교민지원국장
73583 70168

이성광 기획 홍보국장
89390 11222

김상우 감사
72990 01600

김지수 대외 협력국장
98400 75903

11대 첸나이
한인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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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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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 한인들의 열린공간

첸나이 한인회 서포터즈 / 학생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admin@ickoa.org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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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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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성광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01.

인도에 오고 첸나이에서 생활한지 벌서 10년이나 지났네요. 안녕하세요. 지면으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인회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저는 위저니스 건설 대표로
로 소방, 설비, 전기공사 시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언제 오셨어요?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 인도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가장 기뻤던 순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02.

네 인도에 온지 만으로 10년이 되었네요. 처음 인도에 와서 현지에 대한 정보나 경험도 없이 시
작 했었던 공사현장 관리가 가장 힘들었었고요. 인도인의 매끄러운 변명과 말대꾸 기술에 대하
여 상당히 고전하다가 2,3년정도 경력이 쌓였을 무렵 대화(말발)로 누르기가 가능해지기 시작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강적은 사방에 널렸습니다만, 지금 내공이 많이 쌓
여 강호의 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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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서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적응하는 부분이나 인도 생활 편의면에서 팁이 있으시
면 알려주세요.03.
첸나이 생활은 늘 어렵지만 생활 편의면에는 해가 갈수록 나아 지는 것 같고, 현지 날씨적응해
매년 에어컨 켜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는 늘 숨은 맛집이나 쉬거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곳을 찾아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첸나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찾으
면 찾을수록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분들이 더 새로운 곳을 잘 찾
으시더라구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잘 사용해도 인도생활을 보다 편하고 윤택하게 하실 수 있
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도생활의 팁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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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 가요? 그리고 해외 개인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가 있다면?04.

지금은 한국과 인도에 법인이 설립 되어있고 이전에는 태국과 카타르에 법인설립을 시도하였었습니
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와 비용과 면허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 비
하여 인도가 유리했었고, 비용부분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저렴하였었습니다. 다른 국가들
처럼 현지인에게 할당해야 하는 법적인 지분 의무도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고, 개인적으로 인도가 법
인설립 부분에 관해서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한국분들이 진출해 한인 사
회가 더 발전되고 인도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생겼으면 합니다.

인도 타밀나두에서 오랜 기간 살고 계시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현지 상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
다. 특히나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면서 인도 정부 또는 타밀나두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05.

저 같은 개인업자가 타밀 정부에 드릴말은 없지만, 저희 집 앞에 메트로 공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도대체 2000루피 지폐는 누가 다 가져간건가요?

 골프는 몇 타 치세요? 인도에서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교민분들과 어울리시나요?06.
저도 역시 취미는 골프를 하고 있고, 실력이 6년이라 아직 도시락 ㅜㅜ입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도
시락이 상해서 못 먹을 때도 있으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계신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한국에 돌아가실 가실건가요? 그렇
지 않고 인도에 남아계신다면 어떻게 인도에서 지내고 싶으신가요?

07.

역시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첨금 자체가 상상력을 무한대로 끌어 올려주네요. 어디에서
지내든 항상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크던 작던 당첨이 된다면 그래도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러우니, 좀더 편히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인도가 좋
은 것 같아요. (웃음)

인도직원을 구인 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들이 있으며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요?

08.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이력서를 참고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늘 격어서 요즘에는
관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상) 용모 단정한 직원들이 대부분 품행도 단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아닌 대화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고객, 현장관리나 근로자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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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맛 있게 먹었던 인도 음식을 소개해 주세요.09.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니뭐니해도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아닐까 해요.( _ _ ) 
 다음으로 뽑자면, 아직도 기억나고 가끔 생각나는 음식은 뱅갈로 시내에서 먹은 핵불 치킨 비
리아니 (정확한 음식명이 기억이 안납니다) 입니다. 아내의 소개로 먹어보았는데 다 먹고 나니
매워서 피, 땀(피는 다음날 피X) ,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맛
있었습니다. 일명 땡초 비리아니!!! 도전해보세요.

인도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문화차이로 인해 한국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경험
을 해 보신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10.
이게 문화 차이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느 공장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호스로 조경
에 물을 주고 있는 직원을 보고서 성실 한 건지? 아니면 실성 한 건지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웠
습니다

첸나이에 계신 한국 교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11.
타국 생활하면서 저는 다짐하고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잘 지내자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
지낸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와닿고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첸나이 계시는 모든 분
들이 새해에는 더욱 잘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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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M P I
유적이  역사를  말해주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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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 S
H I S T O R Y

우리는 마탕가 파바타, 즉 마탕가 언덕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마탕가 언덕은 동트기 전 어둠 속에서 시작돼 수
백년 전 신도들을 위해 만들어진 길을 따라 30분 동안 올랐습니다. 흐린 하늘의 커튼 뒤로 퍼져나간 떠오르는
태양은 부드러운 빛으로 계곡을 비추며, 거대한 언덕의 바위, 푸르른 초목, 한때 강력했던 신전과 망루의 뼈대가
멋진 풍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들과 왕들, 폐허의 이 신성한 땅에 어울리는 안개 같은 모습을 한 인도의 역사적인 도시 함피입니다. 
남인도 카르나타카주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인 뱅갈로르는에서 8시간 떨어진 함피는 한때 강력한 비자야나가라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함피는 1336년 하리하라 왕에 의해 수도로 선택되었고, 1565년 데칸 술탄 연맹에 함락될 때까지 웅장함과 부,
권력을 키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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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서 사 시
의  고 대  
원 숭 이  왕 국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이드는 광활한 퉁가바드라 강 바로 너머 먼 언덕의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힌두교 원숭이 신 하누만의 출생지인 안자나드리 파르바타입니다. 함피는 수천년 전 라마 왕자가 시타를 악마왕으
로부터 구해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에 나오는 원숭이 왕국인 키슈킨다로 추정됩니다. 
딸 팜파 여신이 시바 신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퉁가바드라 강은 그녀
의 이름을 따서 팜바라고 불렸고, 그 땅은 팜박세트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팜파는 함파가 되
었고 결국 함피가 되었습니다.”

TODAY'S
HAMPI

여기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인도 아대륙에서 한때 가장 위대한 힌두 왕국 중 하나
였던 함피의 마을 사람들은 현재 관광업뿐만 아니라
사탕수수, 바나나 같은 현금 작물 농사에 의존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과 국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함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배낭여행자를 위한 오두막
에서 리조트, 야채 버거와 피자를 제공하는 식당, 천연
염색 티셔츠로 가득찬 가게 등 현대 관광의 모든 특징
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모든 것의 규모와 넓음입니다. 인상적이면서
도 비극적인, 거대한 수백 년 된 유물과 유적들이 어디
에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같은 바위와 화강암 모놀리트로 만들어졌습
니다. 한때 그들을 장식했던 대부분의 페인트 그림들
은 불과 시간에 의해 오랫동안 벗겨져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은 마치 손으로 깎은 것이 아니라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풍경화의 일부로 보입니다. 

여행의 가치가 있는 목적지

함피에 가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30분 거리에 있는 호스페트
(Hosapete) 마을에 있습니다. 또는, 뱅갈로르에서 버
스를 타거나 운전을 해서 가게되면 포도밭과 농경지,
아름다운 시골 풍경볼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도착하면, 걸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까지 함피와 인근 아네군디 전역에서 조각상, 조각상,
성곽, 사찰, 사당, 만다파, 왕실 외함, 목욕탕, 출입문
등의 형태로 1,600여 점의 기념물이 확인되고 있습니
다. 코끼리 마구간도 있습니다. 기념비는 크게 두 부분
으로 분류됩니다. 성소 중심과 왕실 중심입니다. 

퉁가바드라 강둑을 따라 흩어져 있는 성소(Sacred
Center)는 음악적인 돌기둥, 거대한 돌 전차, 조각품,
드라비디아 양식의 건축물과 바깥쪽에 있는 거의 1킬
로미터 길이의 고대 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인상적인
비탈라 사원 유적지와 같은 함피의 가장 상징적인 유
적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이라이트는 아추타라야 사원 유적지를 포함합
니다. 헤마쿠타 언덕에 있는 신사들, 코끼리 머리의 신
사시베칼루 가네샤의 조각상, 안자나드리 언덕 위에
있는 하누만 사원, 그리고 비슈누 신의 반인 반사자
(simha) 형태인 락슈미 나라심하의 6.7미터 높이의 조
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수위가 괜찮다면, 여러분은 전통적인 둥근 보트인
코라클을 타고 퉁가바드라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온한 여행입니다. 둑에는 지역적인 조류 외
에도 조각품, 만다파, 조각상 등이 많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장마철에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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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TEMPLES
비루팍샤 사원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수 세기 동안 시
바 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높이 50m
의 섬세하게 조각된 고푸람(높은 관문)은 함피의 랜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로얄 센터에서, 여러분이 제나나
인클로저의 잘 손질된 잔디밭을 모험한다면, 아름다운
로터스 마할관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클로저에는 꼭
봐야 하는 코끼리 마구간도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퀸스 바스, 계단식 마하나바미 딥바 플랫폼, 스텝 탱크
가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은 이 곳에서 지친 눈과 발로
인해 함피의 위엄이 잃지 않도록 며칠 동안 머물 것을
권합니다. 
특히 찾기 쉽지 않은 장소가 많아 가이드 투어를 추천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뒤에 있는 풍부한 역사
를 모른다는 것은 함피의 기념물들의 빛을 다소 무디
게 할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을 위해 모험을 찾는 사람들은 함피가 단
지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데칸 고원과 동의어인 거대한 바위 더미는 이곳을 바
위의 메카로 만듭니다.
여러 면에서 함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의 탄
생지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초기 문명 중 하나
라는 인도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기시킵니다. 이곳
마탕가 힐에서는, 왜 함피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행 가
이드를 좋아하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 왜 함피를 떠나지 않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럽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
고 싶고, 보존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함피에
있는 대부분의 가이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피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과거를 거칠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과 맞바꿨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매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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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할수 있다. 할 것 이다.
YASKAWA DOOLIM/법인장/조정락

"안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기어를
강조했었는데, 이제 이 금기어를 나에게 요구해야겠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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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切唯心造” - 일체유심조
그렇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나도 마찬
가지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은 오직 마
음이 지어낸다.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해결방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쉬운 일도 부정적
으로 생각하면, 해결할 수가 없고, 어렵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
력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인도에 온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 간다. 처음 인도법인으로 발령받았을 때는 사실 앞이 캄
캄했었다. 가정이 있는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의 생활을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그 동안
인도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의 푸념을 들어보면, 생활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한국과 비교되어 어
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만 앞섰다. 나름 국내, 해외 단기, 장기출장을 심심찮게 다니면서, 가족과
떨어져서도 꿋꿋하게 잘 생활했던 내가, 이제 인도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막
막했다. 물론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고, 특히나, 가족의 걱정이 더 큰
심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런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 꼭, 해외법인으로 가야만 했는지, 그게 최
선 인가에 대해 압박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주변을 다시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되새겨 본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는 50
대의 가장이 조금은 생각하고 있을것 같은, 내가 회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
으니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지 모른다. 
아마도 그랬던것 같다. 어쩌면 좋은 인생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짧게나마 해본다.

그 동안 기술부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고객 대응에 밤낮없이 힘들게 생활하다가, 약간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교육 센터로 보직을 옮겨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 누
구와도 쉽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답답한 며칠이 지나고, 나름대로
다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교육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술, 영업, 제반관리를 해야하는 법인
업무에 내가 더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그 동안의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에서 고객대응과 영
업을 한다면 현재의 법인을 더 잘 관리하고 자립 운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 그
동안 답답했던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며, 어렴풋하나마 나의 역할과 법인의 미래 방향을 그릴
수 있었다.

“一切唯心造” - 일체유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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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무작정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인도에 대한
것들과 스스로 가졌던 편견들을 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 너무 의욕만 앞섰던 걸까? 인도에 온 지 겨우 두 달 만에 코
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어디서, 누구로
부터 감염되었을까 라는 생각에, 짜증도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났었다. 

곧 그런 생각은 수러들고, 이 또한 남을 탓하기 전에 부주의한 나의 잘못으로 생
각했고, 빨리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 부정적인 생
각은 바이러스를 더 활발하게 성장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행
히도 감기처럼 다가왔던 코로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은 다시 예전의 상태를
회복했고,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와 여느 때처럼 생활하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두림야스카와 인도법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림야스카와라는 회사를 잘 모른다. 글로벌 로봇메이커 야
스카와 로봇을 이용한 자동 도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이다. 30년 가까이 야
스카와 로봇과 사메스 도장기를 이용한 자동 도장 시스템을 고객사에 공급하는
우리 회사는 이미 인도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서연이화 도장공장에 로봇
자동도장 시스템을 공급하였고, 이제 새롭게 야스카와 인도법인과 협력하여 인
도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본사 또한 글로벌 도약을 시작했다. 인도법인도 설립했으니, 이제부터 두번째 도
약을 시작해야 한다. 법인의 성장을 위해서 긍정 마인드로 천천히 조금씩 그렇치
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인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즐겁게 일하고, 내가 보유한 기술을 인도 법인 직
원에게 교육시키고 그로인한 역량 강화를 통해 인도법인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
다. 그동안, 기술부 팀장과 실장을 하면서, 팀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말
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안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4가지를 문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
지 했었는데, 이제 이 금지어를 나에게 요구해야겠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이 또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71



불가능한 성공을 이룬 

스위스는

어떤 저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부국이 되었을까?

DECEMBER 2023

한국 산업 김상우
첸나이 한인회 감사

Korean Association in
Chen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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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8월 10일
palais des tuileries

학창시절부터 역사와 지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예전 유럽 유학시절에도 관심을 갖고 유럽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 이것 저것을 물어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90년대 초반 외국 회사 근무 시절에도 본사
와 지역 출장을 다니며 외국 직원들과 교분을 가지고 각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습니
다. 그중에도 우리나라 같이 작지만 놀랄만한 경제력과 응집력을 가진 스위스, 싱가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나라에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나라도 저들 국가들처럼 국토는 작지
만 우리의 지리적,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만의 국가 운영과 통찰력을 갖고 경제, 산업 시스템을 개
발하여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곤 했습니다. 그중에도 스위스는 식
품가공산업, 금융업, 관광업, 정밀기계공업, 제약업등 그들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유럽에서도 무시 못할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히틀러 나치 세력을 이용했다거나, 각 나라의 독재자들의 재산을 은닉, 보
호해 주었다거나, 국민성이 차갑고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힘들 정도로 차별이 심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
만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해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 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들의 지나온 과거사를 알고나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
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국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였던 1792년 8월 10일 파리의 뛸르리궁(Palais des Tuileries)에서는 루이16세와 마리
앙트와네뜨 왕비가 갑작스레 피신을 준비하고 있었고 궁밖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프랑스 시민군에 겁을 집
어 먹은 왕의 근위병들이 도망치는와중에도 오직 한 부대만이 필사적으로 시민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계
속되는 싸움으로 서로간에 사상자가 속출하자 시민군들은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이들은 왕과 왕비
가 궁을 빠져 나갈 때까지 승복하지 않았고 .곧 이 부대는 결국 모두 전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모두 786명. 이들이 오늘의 주제의 시작점
이 되는 바로 스위스 용병들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럽에서는 지금처럼 필요에 따라 나라를 지키기 위
해 용병을 쓰곤 했습니다. 그들이 무모한 싸움을 한것
은 프랑스 왕에 대한 충성심도 아니고. 용맹과 호승심
때문도 아닙니다. 나중에 죽은 스위스 병사에게서 발
견된 서신을 읽어 보면 거긴엔 “우리가 왕과 맺은 약
속을 저버리고 도망간다면 이후 우리의 후손들은 아
무도 용병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용병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가
난했습니다. 용병을 하기 위해 가족이 서로 흩어져 각
자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전쟁터에 나갔고 그러다 보
면 부자가, 형제가 총검을 앞세워 서로 죽고 죽이는 경
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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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HIGHLIGHTS FOR
THE YEAR

SWISS
Mountain 70%

스위스의 과거 역사는 우리가 늘 생각한 아름답고 고요하고 조용한 이미지와 달리 무척 비참했고 열
악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나라입니다. 산악만 전 국토의 70%입니다. 여기에 호수를 합치면
75%입니다. 경작지가 겨우 25%미만 입니다. 그나마 냉해가 심해 농사짓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로 오랫동안 스위스는 늘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로 통했습니다. 집안의 장남은 그나마 작은 토지라도
물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형제들은 해외로 살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대부분이 용병으로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스위스는 가난했지만 군인들의 용맹함
은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폐활량이 뛰어났
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싸우느라 많은 실
전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의 몸값이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왕가들은
급할때면 이들을 찾았습니다. 백년전쟁, 부르고뉴 전쟁, 스페인/폴란드/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나폴레옹 전쟁등 서유럽의 굵직한 전쟁 뒤에는 늘 이들이 있었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천사와 악
마’에서처럼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조차 수 백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비는 오로지 스위스 용병에게
맡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도 않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 했
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때 루이 16세의 예에서 보듯, 이들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희생
도 감수했습니다. 용병 이야기에서 그들이 오늘날 잘 살게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신의(신뢰)와 비싼 가격’ 입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부국이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중립국’ 입니다.
지리상 스위스는 유럽의 거의 중앙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 입니다. 주변에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
아, 이탈리아등 강대국들이 자리하고 있기에. 스위스는 이 강대국들의 힘의 각축장인 전쟁터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 스위스가 용병 산업을 접게 되는 시점은 19세기초에 각국의 침략에서 생존의 탈출
구가 된 중립국으로 승인을 받고난 후 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립국의 지위는 추후 스위스의 부국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815년 빈에서 결정된 스위스 영세 중립 선언은
자국민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강대국들이 일반적으로 선언해 버린 것 이란 것 입니다.

그럼 이제 스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중 하나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산
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선 위그노(Huguenots) 전쟁이 벌어집니다. 구교와 신교간의 종교 전쟁 입니
다. 이때 많은 위그노, 즉 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이주해 왔습니다. 스위스는 당시 칼뱅과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으로 신교가 이미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 그들에게는 좋은 피신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주해 온 위그노중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시계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스위스에는 이미 보석 세공업 같은 정밀 수공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검소한 삶을 강조하던
종교 분위기로 인해 많은 스위스인들이 칼뱅의 주도 아래 새롭게 도입된 시계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이 위그노 장인들에게 시계 제작 기술을 배웠고, 여기에 이미 그들의 세공업자
들의 정밀함이 더해지자 품질이 배가 뛰어난 시계들을 제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적고 국토는 작으며 자원도 풍족치 않기에 무역만이 살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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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전한 스위스 제약업은 이제
세계 신약 발매 1위인 노바티스
(Norvatis), 항암 치료제 세계 1위인
로슈(Roche), 세계 1위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기업인 론자(Lonza)등 수
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굴직
굴직한 회사들을 보유 하고 있으며
상위 3개 회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에 한창 입니다. 현재 전체 산업중 스
위스의 1등 산업이 된 스위스 제약 산
업 매출은 지난 2019년 기준 80조로
스위스 GDP의 9.3%를 차지 하고 있
으며 또한 세계 시장 19%의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를 보잘 것 없는 농경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탈바꿈 시켜준 일등 공신은
지금은 다른 국가들에게 자리를 넘겨
주었지만 시계와 함께 섬유산업이 있
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방적
기를 들여 오면서 스위스는 본격적인
섬유업을 시작 했습니다. 하지만 나
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으로 더 이상
기계를 들여올 수 없게 되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
했던가요? 스위스는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직접 방직기를
개발한 것은 물론 여기에 새로운 엔
진을 개발 설치하여 대량생산이 가능
해 진것 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때 스
위스의 섬유산업은 세계 최고였으며
스위스산 방직기계도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1900년에는 거의
전체 국민의 절반이 섬유산업에 종사
할 정도 였습니다.

DATA
ANALYSIS

이런 면에서 시계는 스위스에 여러모로 알맞는 제품
이었습니다. 더우기 좁고 험난한 산길이 많은 나라이
기에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제품이라면 운송이 어려
워 외국에 내다 팔기는 어려웠을 것 입니다. 하지만
시계는 작고 가벼웠고 높은 가격으로 부가가치도 높
았습니다. 각 집에서 만든 부품들을 모아 조립하여 제
작된 시계는 상인들의 큰 가방에 가득 담겨 알프스 산
맥을 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
고 저 멀리 영국, 북유럽에도 내다 팔아 큰돈을 벌게
되는 제품되었고 이렇게 시계는 용병산업이 아니더라
도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스위스 역사상 첫 산업
이자 추후 정밀기계산업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된
것 입니다. 이렇게 되자 18세기 후반에는 연간 8만5
천여개의 시계를 생산 하였고 쥐라산맥의 대도시 제
네바(Genova)에서만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계
산업에서 종사 하였다고 합니다. 중력의 오차까지도
바로잡는다는 ‘투르비옹’(Tourbillon)이 장착된 바쉐
르 콘스타틴(Vacheron Constantin), 9억원을 호가
하는 타그(Tag)의 칼리버(Calibre) 2755 그외 수천
만원을 하는 예거 르쿠트르(Jaeger LeCoutre), 위블
로(Hublot)등 지금의 초고가의 명품시계로 세계를
휩쓰는 “시계의 나라” 스위스는 이렇게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이 비싸듯이 스위스 시계가
그랬습니다. 고품질, 고부가 정책을 그때부터 스위스
는 이미 시작한 듯 합니다. 이 고품질, 고부가 정책은
현재 정밀기계산업, 제약산업에서도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나는 여러 식물을 이용
하여 천에 갖가지 색을 물들이던 단순 염색업에 종사
하던 스위스인들은 알프스 산자락에 자라는 엄청난
양의 진귀한 약초들을 오랜 연구끝에 개발하여 약초
를 알약으로 제작한후 가방에 담아 유럽 전역에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초는 시계보다도 가벼웠고, 부가
가치도 높아서 가방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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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의 발전에는 스위스 용병 출신들의 각국 시장정보력과 인맥이 판로 개척에 큰 몫을 하였다고 합니
다. 힘들었던 용병산업이 섬유산업에 기여하는 날이 온 것 입니다. 유럽 교통 요충지인 스위스의 지리적 위치
는 과거 강대국들의 싸움장이던 약점에서 오히려 무역의 사통팔달이 되는 장점으로 승화 되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스위스는 그후 알프스 너머의 나라들과 교역을 늘리기 위해 19세기 초에는 도로 건설에 주력했고,
19세기 중반에는 철도망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런 교통 인프라 발전이 스위스에게는 또 다른 산업 발전의 기
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스위스의 대표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준 관광업 입니다. 이 당시만해도
유럽의 부유층들은 해외여행이 가능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35만명의 관광객이 스위스를 찾아 알프스의
풍경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시계, 섬유, 관광, 제약등에서 자본을 축척하게 되자 스위스
는 금융업으로 산업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업의 성공은 알프스에 갇힌 빈국 스위스를 일약 세계적
인 주목을 받는 경제 국가로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됩니다. 스위스의 금융업 역시 프랑스에서 이주한 위그노들
에 의해 시작 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루이 14세가 신교의 자유를 허용한 낭트칙령(Edict of Nantes)를 철
회하면서 제 2차 위그노 탈출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로 온 위그노들중에서 신흥 재력가들이 많았고 그들은
주로 제노바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프랑스 국경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
했던 루이 14세가 이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며 손을 벌리게 됩니다. 자신이 내쫓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
밀었다는것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부쳐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스위
스 은행들의 예금주와 돈의 출처를 기밀로 하는 비밀주의는 바로 14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참으
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위스의 금융업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타의 추
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은 스위스가 중립국의 지위에 있다는 점과, 스위스라면 자신
들의 돈을 끝까지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부자들에게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 스위스만이 유일한 재산 도피처였던 것입니다. 스위스 은행으로 어마어마한 자
금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이든 영국이든 유럽의 돈은 한순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었기에 스위스
를 제외하곤 그 어느 나라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석유를 판매하는 아랍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스위스 프랑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침략과 가난속에 헤매던 스위스의 돈이 일약 기축통화까지
된 것 입니다. 

Below are things to remember when writing your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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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OUR SOCIAL
MEDIA MARKETING
PLAN.

안전과 안정
국제 올림픽위원회
국제 축구연맹
세계무역기구

 1,2차 세계대전중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긴 유럽
부자, 유태인들의 사망으로 인해 스위스 은행의 소
유가 되어 버린 것을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찾으려고 열안이 되었다는 말은 소문만이 아닐 것
입니다. 나중에 미국의 압력으로 유태인 후손들에
게 피해 보상금을 상징적으로 쬐금(?) 주었다는 말
이 있는 것을 보면 말 입니다. 어찌되었든 각 나라
정치, 경제인들의 비자금을 보관료까지 받으며 자
금 운용이 가능한 스위스의 금융업은 스위스의 경
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시
절 스위스만은 돈을 싸들고온 세계 부자들로 인해
스위스 화폐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도 만들
어 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스
위스의 금융업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압력에 의해
2017년에 체결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
(MCAA)에 의해 지난 몇년간 하락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밖의 산업들이 금융업의 손실
을 충분히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농산
물, 천연자원 판매 무역은 현재 스위스의 경제 분
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커피의 30%, 석유, 가스등 천연자원의 25%, 세계
곡물의 절반이 스위스 무역회사들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슬레, 로슈, 노바티스등
귀에 익은 회사들을외의 무역회사들이 스위스 10
대 기업중 1위~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대전이후 스위스의 “안전”과 “안
정” 브랜드가 부각되어 누구나 아는 국제올
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외 세계무역기
구(WTO), 국제적십자사(Red Cross), 국제
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경제은행(BIS)등 30여개의 주요 국제기구와
250여개의 NGO단체가 스위스에 자리하여
스위스 국가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더
욱이 구글의 해외기술센터를 포함한 5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스위스에 소재지를 두
고 있어 스위스의 부 축적에 힘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가 부유해진 그 기
저에는 용병산업에서 볼 수 있었던 신뢰가
깔려 있었고 영세 중립국이 되면서 오랜 세
월 전쟁을 피한 덕에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
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산업 흐름을 살
펴보면 또 하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역량의 집중화 입니다. 스위스의 인구는 오
늘날에도 2019년 기준 856만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영토도 남한의 40%밖에 되지 않
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분야의 산업을
고루 발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
다. 그래서 스위스는 특정분야의 산업에 올
인해 왔습니다. 앞에서 본것 처럼 시계, 제
약, 섬유, 관광, 금융이 모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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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역량을 집중해 특정 산업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 올린 다음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것, 이
게 스위스가 지금까지 수 백년 간 반복해 온 일 입니다. 현재도 스위스는 알프스의 대자연 풍경
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바로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는 예전 제 학창시절때부터 들어온 이야기 이지만 “이공계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사
실 대중들에게는 생각보다 잘 않알려져 있더군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는 직업 학교도, 단
15%만이 진학하는 대학교도 이공계가 절대 다수이고, 절대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리고 이들이 시계에서 시작된 정밀기술에 전자공학을 결합해서 의료기기, 선박터빈, 발전설비,
정밀 측정기는 물론 태양열 비행기, (인공위성)청소위성, 우주비행선까지 최첨단 하이테크 제
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은 당연히 최고의 가격임에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것 처럼 스위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만 팔고 있는 것 입니다.이러
한 기반으로 더욱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들과 인프라가 준비된 스
위스에는 세계적인 연구소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병의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탱하
던 스위스는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 기준 8만 2천 달러(세계 4위), 성인 인구 11%
가 백만장자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등 유럽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식민지 개척을 할때 스위스는 자
존자립에 입각하여 그들만의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위
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스위스 같은 작지만 강한 나라들의 철학
과 방법론을 밴치마킹하고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기 전쟁이 아닌 경제 & 문화 전
쟁으로 인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무수히 많이 일어 날것이라 보는
바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정 산업군 리스트화를하고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인프라속에
서 국가의 혁신적 거시 경제 정책과 절대 지원아래 각 분야에서 역량있는 젊은 전문가들을 육
성하고 꾸준하게 참을성을 가지고 집약 발전시켜 나가는 더 좋은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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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9대  골프장
스코트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

글, 한국 산업 / 이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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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9대 골프장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를 소개해 드리
고자 합니다.
모든 세계 9대 골프장들이 어디 인지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봅니
다. 몇 몇 골프장들은 PGA 혹은 LPGA 경기를 시청하시다 보면서 어디선가 들
은 적이 많은 골프장들이 있으실 겁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를
소개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을 위해 세계 4만개의 골프장들중 엄선된 세계 9
대 골프장들 이름을 소개해 드립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1.
미국,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2.
프랑스, 에비앙 힐스 골프 리조트3.
미국, TPC 소그래스4.
UAE, 아부다비 골프 클럽5.
일본, 히로노 골프 클럽6.
뉴질랜드, 케이프 키드내퍼스7.
중국, 미션 힐스골프 리조트8.
미국,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9.

그럼,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골프의 메카, 그곳이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 골프장 입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퍼블릭 골프장 입니다. 이 골프장은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서 차로 약 1
시간 30분 정도 북동쪽으로 올라갑니다. 6개의 정규코스와 3개의 파 3코스(9
홀)를 갖고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는 4대 메이저 골프대회중 하나인 디
오픈(영국 오픈)이 개최되는 골프장중 한 곳이며 세계의 3대 골프장이라고 하는
세인트 앤드류스, 페블 비치, 오거스타 내셔널중에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세인
트 앤드류스 링크스는 스코틀랜드 서쪽의 바다에 면한 인구 2만 정도의 세인트
앤드류스시에 있습니다. 골프장명에 링크스가 들어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해안
의 특성인 경사진 초원지대를 링크스라 불렀던 것에 기인 합니다. 이곳에는 6개
의 골프 코스가 있는데 이중에서 바로 잔디뿌리만도 나이가 400년이나 되었다
는그 유명한 'Old Course'가 이곳의 대표적 코스 입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정
규코스들 중에 3개의 챔피언쉽 코스가 있는데 말씀 드린 올드코스와 그리고 뉴
코스, 쥬빌리코스가 그것들 입니다.

골프란 스코트랜드의 오래된 언어”치다”인 고프(Gouft)가 그 어원 입니다. 골
프 시작은 11홀 왕복 플레이로 행해지고 있었고 2홀이 너무 짧다하여 통합, 감
소되어 9홀 왕복 라운드로 18홀 1라운드의 표준이 된 것은 1764년의 일 입니
다. 이때 22명의 신사 실버클럽이 쓴 각서가 지금 우리들이 골프 플레이를 할때
에 “먼저 매너를 지키자”라고 하는 젠틀맨 쉽의 기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앞
서 말씀 드린 것 같이 18홀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규칙이 처음으로 정해진 곳이
면서 정규코스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골프의 성지로 불리며 골프
규칙을 결정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R&A)와 골프 박물관이 함께 위치해 있습니
다.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는 일반인들도 예약 또는 추첨으로 라운드가 가능하
다고 합니다. 다만 남자는 핸디캡 24이하(96타) 여자는 36이하(108타)의 기준
을 요구하고 이를 증명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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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동안 이 코스에서 골프게임이 열렸지만 한번도 코스에 인공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적이 없고 대
부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지형변화가 그대로 적용된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최초의 18홀 골프장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실망감조차 안겨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조
경도 없어 황량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안가에 위치하여 바람과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또한 항아
리 벙커로 불리는 깊은 직벽 벙커들을 포함하여 112개의 벙커, 100야트 퍼팅등.. 파도처럼 굴곡이 많
은 그린들이 즐비한 곳이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 입니다. 특히 14번 홀의 거대한 지옥의 벙커는 닉 팔
도가 10타를 기록하는 수모를 겪게 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에서 플레이
하신 분들은 제주도의 나인 브릿지 골프코스의 벙커들이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 코스의 벙커모양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루살렘에 가 보는 것이 꿈이듯이 골퍼들에게는 골프의 발상지인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에 가서 골
프 한번 쳐 보는 것이 어쩌면 평생의 꿈일런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골프 매니아들께서는
골프의 메카인 세인트 앤드류스 링크스를 한번 가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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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체크 포인트

2023년 12월

  제16호

꿈꾸던 방갈로
타밀나두 첸나이

글, 김은정

무더운 첸나이 날씨가 이제 좀 시원해 지는 느낌입니다. 인도
에서 부동산을 운영한지 10년여 남짓 인도에서 집을 구하는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부족하지만 몇 자 적어봅
니다. 보통 주말에 나오는 힌두 신문 광고를 통해 또는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 집을 구하실 수 있는데 신문 광고와 부동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집을 저렴하게 구하실수 있으므
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부동산은 여러 집들을 가격에 맞춰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개인에 따라 가격을 시세 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도 간혹 있
습니다.인도에서 집을 구하는 실 때 꼭 살펴 보셔야 할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물 전기 안전 문제 그리고 집계약시 주의 해야
할 점등이 있습니다.

물이 좋지 않으면 피부병의 원인이 되므로 수돗꼭지를 틀어
서 물이 깨끗한지 어떤 종류의 물을 쓰는지 확인하셔야 합니
다. 그리고 인도 가정에서 쓰는 전선은 굉장히 약하여 과부하
가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전선 교체
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발전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는 것도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인도에서 누수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화장실에 누수가 있을 경우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며
벽에 얼룩이 많거나 페인트가 떠있는 상태를 통해 누수 여부
를 알 수 있고 만일 누수가 좀 있어도 마음에 드시는 집이라면
입주 전에 모든 수리가 마쳐진 후 입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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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안전 문제는 대부분 경비가 있고 깨끗한 시설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의 주의는 꼭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쓸 경우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점을 들자면 집주인의 이름과 집주소가 정확
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E.C, E.B card, id card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집을 직접 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변호사
를 선임하여 계약서 상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집을 임대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통 5000~8000 루피를 수임료로 주면 됩
니다.

그리고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계약 전 시설 목록 표를 만들어 집주인이 고쳐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문서화하여
집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계약 후 집 주인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없으며 혹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에도 이득이 되시며 모든
문제들을 문서화 하는것은 외국에서 집을 임대 시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서비스 센터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집주인에게 생활 전반에 필요한 중요 전화 번호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이 편한 집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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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에세이

K O R E A N  A S S O C I A T I O N  I N  C H E N N A I
D E C  1 0 ,  2 0 2 3

혼자라고
느낄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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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나의 성향은 보수적이고
내성적이라 낯선 사람과 금방 친
해진다던 지, 새로운 친분을 위
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시간과 잦은 부딪침에서 생겼던
것 같다. 
2년에 걸친 코로나 시기 동안 실
질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 건물에 갇힌 것처럼 힘들었
던 기억이 있다.물론 전화나
SNS를 통해 지인들과의 소통은
있었지만,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
과 새로운 인연은 만들기 힘든
시기임은 분명하였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인들과 친
구들의 인연의 수는 줄어들었다.
물론 친구가 많거나 나의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개인의 행복
이 인연의 수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점점 줄어드는 인연의
수를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 행복한 삶의 방식
을 찾는 것이 아닌 듯 하다. 
가끔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
기 어려운 것들을 낯선 이와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
오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우
도 종종 생긴다. 
뜻밖의 기회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연
하여, 혹시 모르는 사람이 문자
를 보낸다면 답변을 해줄까라는
의구심에서 약 200 명에게 문자
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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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바꿔서 나에게 그런 문자가 온
다면 나는 답을 해줄까? 진정성 있게 문
자를 보낸 사람의 답변을 해줄까?  지금
까지의 나였다면 스펨인가? 나와는 관
계가 없는 사람이 보낸 문자라서 무시
했을 것이다. 
이런 나의 소극적인 마음을 바꿔준 일
이 생겼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던 문
자가 답변이 오기 시작했다. 그 중 답변
은 약 50명에게 문자가 왔다. 
대부분의 답장은 “나도 같은 생각과 불
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같이 도움
을 줄 수 도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
라”는 문자였다.  그 중에 몇 개의 문자
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이 내가 보낸 문
자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경험과 어떻게 불안한 시작을, 망설이다
가 시작한 사례들까지 얘기해주며 도움
을 주었으며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며
얼굴도 모르고 전산망 뒤에 있는 불특
정 다수의 작은 메시지가 나에게 큰 도
움이 되고 나도 혹은 누구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와중에 이상한 문자를 받은 것도 있
지만 괜찮다. 세상의 사람이 모두가 같
은 생각과 마음을 갖은 것은 아니니까.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준 분들로 인해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무엇인가
새롭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다
짐을 해 준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대화가 필요하거나 가볍
게 생각하고 불특정 인에게 마음을 열
어보는 것도, 살아가면서 새로운 활력소
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연이 생겨 지금
까지와는 다른 친구가 생길 수 있으니,
시도 해 보세요.
그러나 주위 할 점. 절대 금전과 연결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대화를 바로 중단
하세요.  사기 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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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R-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외부 공급에 대한 세부 정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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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Goods and Services Tax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인도에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간접세입니다.
포괄적이고 다단계적인 목적지 기반 세금입니다. 관세, 인지세, 주류 및 향응세 등과 같은 일
부 주(State)세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간접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새롭게 시행된 세금 체계에 따라, 4가지 다른 유형의 GST가 있습니다.
• IGST - 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통합 상품 및 서비스세)
• SGST - State Goods and Services Tax(주정부 상품 및 서비스세)
• CGST - Central Goods and Services Tax(중앙 상품 및 서비스 세금)
• UTGST - Union Territory Goods and Services Tax(유니온 테리토리 상품 및 서비스세)*
*UTGST는 인도 연방령으로 불리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락샤드위프, 다드라 & 나가르 하
벨리, 다만 & 디우, 라다크, 찬디가르를 포함하는 인도의 공급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또
는 둘 다 소비될 때 적용됩니다.

GSTR-1의 제출, 마감일, 이자 및 연체료에 관한 모든 것

”The Goods and Services Tax Return -1“은 등록된 납세자가 매월/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과세
기간 동안 납세자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및 공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
고는 composition vendors*, 비거주 외국인 납세자 및 UIN**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omposition vendors는 연 매출액이 Rs 1.5 crore 미만이며 북동부 주와 히마찰프라데시의 경우 한도는 현
재 Rs 75 lakh으로 다양한 적용 사항이 존재하니 필요한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UIN은 Unique Identification Number(고유 식별 번호)의 약자로서 인도 영토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외국 외교 공관 및 대사관에 대한 GST 등록의 특수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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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STIN: 고유한 PAN(Permanent Account Number, 납세자 식별번호 중 하나) 기반 15자리 상품 및 서비스
납세자 식별 번호.
② 납세자 이름: 등록된 사람의 법적 이름 및 상호(있는 경우)
③ 납세자의 매출액: 회계 연도에 만든 판매 및 공급품의 가치
④ 등록된 개인(UIN 소지자 포함)에게 제공되는 과세 대상 외부 공급: 이 과세 기간 동안 만든 모든 과세 BtoB
공급에 대한 송장별 세부 정보입니다.
⑤ 송장 금액이 250,000루피 이상인 미등록 소비자에 대한 과세 대상 주 간 공급물품: 이 섹션은 대규모 소비자
(송장 금액이 2.5 lakh 루피 이상인 경우) 또는 미등록 업체에 대한 판매를 전담합니다.
⑥ 0세율 공급품 및 수출로 간주되는 물품: (i) 과세 기간 동안 귀사가 만든 모든 수출품. 송장의 세부 정보, 배송
청구서 및 관련된 세금 세부 정보 제공. (ii) 특별 경제 구역(SEZ 유닛 또는 SEZ Developers) 내에 위치한 고객
에게 제공되는 공급. (iii) 과세 기간 동안 귀사가 만든 것으로 간주되는 수출.
⑦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과세 대상 공급(데빗 노트 및 크레딧 노트 제외): 이 표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
과 물품에 대한 요율별 요약본과 다양한 장부금액으로 징수된 세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⑧ 0등급, 면제, 비 GST의 해외 공급: 등급이 없는 품목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 요약을 포함합니다(0% GST이지
만 입력에 대해 지불한 세금에 대해 ITC(매입세액)를 청구할 수 있음). 면제(GST를 부과하지 않지만 입력에 대
해 지불된 세금에 대해 ITC를 청구할 수 없는 것) 및 비 GST 공급품(GST의 범위 밖에 있고 주 VAT와 같은 기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⑨ 표 4, 5 및 6의 이전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서에 제공된 과세 대상 해외 공급 세부 정보에 대한 수정 (현재 및
수정된 데빗노트, 크레딧노트 메모 및 환불 바우처 포함): 이 섹션을 사용하여 이전 세무 기간 동안 제출한 판매
기록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⑩ 이전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서에 제출된 미등록자에 대한 과세 대상 외부 공급에 대한 수정 사항: 관련 당사
자의 GSTIN을 포함하여 이전 세무기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판매물품 및 공급물품의 수정사
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⑪ 현재 과세 기간에 수령 또는 조정된 선지급 명세서 및 이전 과세 기간의 수정 사항: 이 과세 기간 동안 받은
선수금 중 아직 청구되지 않은 선수금 및 이전 과세 기간에 받은 금액에 대한 선급 금액 그리고 이 기간에 만들
어진 공급에 대해 조정됩니다.
⑫ 해외 공급품에 대한 HSN별 요약: 이 섹션에서 귀하는 판매된 총 수량, 각 세금 제목에 따른 과세 가치 및 단
위 수량 코드를 포함하여 귀하가 판매한 품목에 대한 HSN별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경우).
⑬ 과세 기간 동안 발행된 문서: 해외 공급 송장,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내부 공급 송장, 수정된 송장, 데빗 노트
및 크레딧 노트, 영수증, 지불 영수증, 환불 및 배송 영수증.

GSTR-1 양식 제출 마감일

GSTR-1 제출 마감일은 이제 이전 회계 연도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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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P(Quarterly Return Filing and Monthly Payment, 분기별 신고 및 월별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회사는
분기 다음 달 22일 또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의 첫 두 달 동안 세금 납부는 매월 PMT-06(PMT-
06은 GST법상 세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 납부에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를 통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합니
다.

GST에 따른 연체료 적용

GST 법에 따라 GSTR-1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수수료는 하루 지연일당 Rs 200입니다. 지연일당 200루피
(CGST법에 따라 100루피 및 SGST법에 따라 100루피). 연체료는 마감일 이후의 날부터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GSTR-1 지연 제출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무관은 신고서 평가 시점에 지
연 기간에 대한 연체료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GSR-1 형식으로 포함하는데 필요한 세부 정보는 일반적으로 해당 달 동안 만들어진 외부 공급에 대한 송장별,
요율별 또는 주별 세부 정보입니다. GSR-1의 보고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사업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ITC(매입세액)는 공급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Sources: https://cleartax.in/s/gstr-1

GST에 따른 이자

이자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마감일의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는 매입세액공제 사용 후 순세액에 대한 GST 부채의 연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모든 납세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i) 마감일 이후에 GST 납부
(ii) 초과 공제 및 청구된 매입세액
(iii) 실제 산출세액보다 인하되어 납부된 경우 그 나머지 금액

GST가 신고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이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납세자는 2021년 2월 귀속 50,000루피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때 마감일은 2021년 3월 20일입니
다. 만약 2021년 5월 20일에 지급하면 지연기간(61일: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에 대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00 X 61 ÷ 365 X 18% = 1,504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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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 랑
Madras Christian College 한국어 교수

첸나이 한인 드림교회

내가 만났던
인도 이야기 1

Amazing Tra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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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부터 첸나이 Tambaram에 있는 Madras Christian College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동역자이자 목사
이기도 합니다. 솔로로 인도에 왔는데, 인도에서 평생 배필을 만나 결혼도 하고,
지금은 셋째가 엄마 자궁에서 세상 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인도에 오기까지 첸나이에 계신 한인공동체 모든 분들, 저마다의 구구절절하고
기가 막힌 사연과 이야기들이 많을 터인데 이 자리를 빌려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1년 계획으로 배낭여행과 자원봉사 그리고 인도 신학교 계절학기 수
강을 목적으로 인도에 첫발을 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도는 세계 여러 나라
중, 잠시 스쳐 지나갈 인연으로 생각했었죠. 그러나 2007년 인도에서의 1년이라
는 시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인도의 ‘달
릿’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남인도 안드라뿌라데쉬, 타밀나두 그리
고 깨랄라의 첩첩산중 시골에 있는 ‘달릿(불가촉천민)’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의 이야기 중 몇 꼭지를 연재 형식으로 한인회 회보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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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번째 이야기는 타밀나두 남부 ‘띠루넬벨리’라는 지역으로 20일 동안 망고
나무를 심으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인도교단(CSI, Church of South
India) 띠루넬벨리 교구에 속한 황무지 5천 평에 망고나무를 심었었는데요, 그 황
무지 농장은 애초에 ‘Deaf 공동체’(농아공동체)의 자립을 위해 띠루넬벨리 교구
로부터 할애받은 땅이었지만, 십수 년째, 어떤 기반시설도 없었기에 황무지로 버
려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Deaf 공동체’의 일원인 스부라지 할아버지,
알리야 할아버지 그리고 바부 아저씨와 함께 저를 포함한 한국청년 몇 명이 망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수백 그루를... 
  스부라지 할아버지, 알리야 할아버지 그리고 바부 아저씨는 말도 못 하고 듣지
도 못합니다. 때문인지 이분들은 기도할 때면 허공에 팔을 펴고 흰 손바닥을 하늘
로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
인지 못 알아들을 때면, 그 거친 손바닥으로 자신의 귓불을 때립니다. 소리 낼 수
있는 말은 “우우” 뿐입니다. 이분들은 인도 카스트에 의하면 불가촉천민, 바로
‘달릿’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심은 망고나무! 그때가 2007년이었으니, 지금은 그 망고나무들
이 아름드리나무로 자라서 ‘Deaf 공동체’의 귀한 수입원이 되고 있답니다. 그때
그분들과 망고나무를 심으면서 끄적였던 시 “얼굴 까만 천사와”를 내가 만난 인
도 이야기 첫 꼭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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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각 인도 남쪽 끝 띠루넬벨리
  
 샛노란 망고빛 은색으로
 질펀하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기후를 가르고 사람들 말을 가르고
 삶의 양식을 갈라왔던 서부산맥이
 장엄하게 드러누워 늘어지게 긴 하품을 한다
 그 위로 층층이 쌓인 구름 떼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셨던 그때 그 몸짓처럼
 변화무쌍 시시각각 만물을 그려 넣는다
 채우고 채워도 넉넉하고 넓을
 하나님 가슴처럼 광활한 하늘도화지 위에
  
 그 땅에서 얼굴 까만 천사를 만났다
  
 발가벗고 팔딱거리며 까르르 웃어대는
 다섯 살 꼬마의 그 맑은 눈동자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하늘,
 등줄기 타고 주르륵 흐르는 진한 짠내 솔솔한
 한여름 농부의 구리빛 등짝 같이 생동하는 황토색 대지,
 시커먼 무쇠 가마솥 발갛게 달아내던
 아궁이의 잉걸같이 이글대는 태양,
 푸푸 내뿜는 붉은 열기 가득한
 대장간의 힘찬 풀무질 바람마냥
 서부산맥을 넘어 잔뜩 기가 올라 뜨겁지만
 상쾌한 광야의 바람이 부는,
 가슴 저미게 아름다운 그 땅에서

 우린 얼굴 까만 천사를 만났다
  

얼굴 까만 천사와

이 화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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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피부에 비쩍 마른 앙상한 팔다리 삐걱대며 뛰어와
 커다란 눈동자 새색시마냥 수줍어하며 합장한다

 먹먹하고 웅웅거리는 귀를 가지고 70년을 살았다
 답답하고 꽉 막힌 귓구멍 뚫어보려 손가락으로 쑤시고

 귓불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쳐대며 하나님께 기도 올렸을 터
 ‘하나님 고마워요’소리치고 싶지만

 짐승같이 웅얼대며 오른손을 이마에 대었다 하늘 향해 뻗치며 감사한지
 70년이 넘었다

  
 예수라는 사내

 당신 같은 이 사랑 하신단 얘기 듣고
 펄쩍펄쩍 기뻐 뛰며 십자가 지붕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 사내 이야기 미주알고주알 기록된 책에
 당신 같은 병신들

 눈 번쩍 뜨이고 입 열리고 귀 뻥 뚫렸단 이야기
 가장 신나 보고 또 본다

  
 그 사내 덕에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해 두 눈 주르륵 흐르는 액체로
 꼬인 혀를 대신해 기도 올린다

 그 사내 덕에
 같은 아픔 안고 절망해온 이웃 만나 차별 억압 가득한 땅에서

 함께 일하고 웃고 운다
 그 사내 덕에

 이 땅에 왜 이렇게 당신과 똑같은 병신들이 많은지
 그것이 당신이 발 딛고 숨 쉬고 있는

 이 땅의 종교가 문화가 사회란 놈이 만들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95



 그 사내 덕에
 알지 못하는 먼 동쪽 자그마한 나라에서 온
 당신보단 하얗지만 눈 작은 이들과
 망고나무를 심는다
  
 두 발바닥 가시덤불 위를 걸어가도
 아무 느낌이 없다
 몸뚱아리 가장 밑 거기엔
 인도 땅에서 짐승같이 취급받으며 세상의 멸시와 오물 덮인
 당신 얼굴이 당신 가족이 당신 마을이
 그리고 당신 종교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다
 가시덤불이 찌르고 쇳조각이 살을 후비고 들어와도
 그보다 절절한 설움
 발바닥 굳은 살 만큼 두껍다
  
 돌처럼 딱딱한 생땅
 커다란 쇠 말뚝질로 물집 투성 된
 먼 동쪽나라 손님들 두 손 안쓰러워
 나무껍질보다 딱딱하고 거친 당신 손 내보이며
 빼앗듯 건네받은 말뚝
 내 가슴엔 십자가만큼 강한 말뚝이 되어 꽂히고
 이 천사들과 함께 어머니 젖무덤 같은 노란 망고
 한입 가득 베어 물 날 기도한다
  
 십자가 지붕 밖의 사람들 마음처럼
 척박하고 딱딱한 땅에
 한 그루 한 그루
 생명이 잉태되고 탯줄이 대지 깊숙이 박히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 희망 하나
 공동체 꿈 둘
 두 팔 가득 안긴다
  
 샛노란 망고빛 은색으로
 질펀하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서
 발가벗고 팔딱거리며 까르르 웃어대는
 다섯 살 꼬마의 그 맑은 눈동자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그 하늘 아래서,
 얼굴 까만 천사들과 망고나무를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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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간수치 검사를 다시 받아 야지?” 라고 묻는 말에
남편은 이제는 멀쩡해졌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요즘
남편은 힘들었던 간염을 회복하고 왕성한 식욕과 함
께 하고 싶은 일들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으
로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 한지 모른다. 내가 임신으
로 인한 입덧이 거의 끝나가는 8월 중순 무렵 남편
에게 낯선 병이 찾아왔다. 그날 우리는 후비진 슬럼
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무슨
일 인지 차에 열쇠를 놓고 차문이 잠기는 바람에 남
편은 급히 차의 문은 열수 있는 도구를 가져오기 위
해 자전거를 빌려 타고 집에 갔다. 한참 후 남편은
거의 실신했던 사람처럼 나타났다. 이유인 즉 브레
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자신은 모르고 있었음)로 가
는 도중 작은 아이가 갑자기 길에 나오자 남편은 그
아이를 피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튕겨 떨어진 것이
다. 그 충격이 컸는지 남편은 그날 점심과 저녁도 먹
지 못했다. 온 몸에 힘이 쭉 빠지고 기운이 사라졌
다. 또한 그날 밤에 손님들에게 에어콘이 있는 안방
은 내어 주고 우리 부부는 시끄럽게 돌아가는 팬 밑
에서 잠을 자야 했다.

 몸에 열이 많은 남편은 더워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
다. 자전거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잠을 자지 못하는 피
로가 겹쳤는지 그 다음 날은 심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세균성 열병이란다. 전에도 그랬듯
이 주사 맞고 처방해 준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고 먹는 음식들
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서 식욕을 잃어 갔다. 아파도
잘 먹던 남편이 음식을 먹지 못하자 슬슬 걱정이 되었
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보니 노오란 빛이 돌기 시작했
다. 나는 어렸을 때 동생이 간염에 걸려서 고생한 기억
이 생각이 났다. 그때 동생의 눈빛도 오줌도 노란 색깔
이었다. 다시 동네 병원의 의사를 만나 증상을 이야기하
였다. 의사는 간 치수 검사를 하자고 하였다. 검사의 결
과는 정상보다 8배가 넘는 치수가 나왔다. 그리고 의사
는 감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 간염이 무슨 형인지 알
아보자고 했다. 동네 병원은 여간 작은데다 그곳에 오래
있으면 병이 옮을 것 같고 이상한 냄새와 지저분한 도구
들이 눈에 띄는 곳이었다. 그 병원에서는 B형 C형 검사
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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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B형과 C형은 아니었다. 의사는 그냥 잘 쉬라
하면서 간 기능을 좋게 한다는 약과 비타민 정도를
처방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쉬고 있으면 좋아 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남편의 눈
의 색깔은 더욱 노랗게 되어 갔고 오줌은 콜라색 같
은 짙은 노란색, 몸도 노란색이 되어 갔다. 더욱이 남
편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다. 거기에 입맛도 없
어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니 더욱 기운을 잃어
갔다. 황달끼가 회복의 기미가 없어 다른 병원에 가
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첸
나이에서 제일 좋다는 아폴로 병원에 가기로 했다.
거기서도 다시 피 검사를 하였다. 그 병원에서 이틀
후 전화가 왔다. 간치수가 너무 높으니 내일 빨리 병
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는 것. 역시 작은 분
점의 아폴로 병원인지라 의사는 메인 아폴로 병원으
로 가서 간에 관계한 주치 의사를 당장만나라고 하였
다. 우리는 서둘러 메인 아폴로 병원으로 갔다. 정말
이지 아폴로 병원은 넓은 데다 사람도 많았다. 그리
고 이곳 저곳 진료받는 곳들이 떨어져 있어서 등록을
하고 주치 의사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좋은 병원의
의사라는 명성 답게 친절하게 남편을 진단 해 주기
시작했다. 의사는 A형과 E형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한다. 

그러기 전에 다른 의사를(메디컬 닥터)를 다시 만나 진단을 받으라고 했다. 왜 메디컬 닥터를 만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쩌 겠는가? 다시 만나서 진단을 하라고 하니.... 또 다시 힘든 남편을 붙들고 아폴
로 병원을 헤매기 시작하였다. 아픈 사람을 이끌고 돌아 다니는 기에는 먼 거리였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 메
디컬 닥터는 특별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처음 만난 닥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진료비만 배로 부담해야만
했다. 진단서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 접수 창고에서 얼마인가 보았더니 8.000루피 이상이 나왔다. 그 금액을 보
고 남편과 나는 거의 쓰러질 뻔하였다. A형, B형 검사 하는데(초음파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렇게 많은 금액
이 나오다니... 남편는 그냥 가자고 내 어깨를 끌어 당겼다. 우리는 그렇게 허무하게 아폴로 병원을 나왔다. 아직
까지 정확한 진단을 알 수 없으니 나는 답했다. 다시 어디 병원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정말 어려웠다. 그 때 우리는
잘 아는 인도 친구에게 간염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는지 보았고 그 인도 친구는 정말 유명한 황달 전문 병원
(Shifa Hospital & Research Centre)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에 새벽에 가야지 빨리 의사
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 정도에 그 병원에 갔다. 그렇게 빨리 갔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
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황달이 있어 찾아온 사람들 같았다. 토큰을 받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렸
더니 의사가 왔다. 의사는 남편을 보고 그동안 진료 기록을 보더니 A형과 E형 검사를 하자고 당장 말한다. 그리
고 검사 진단서를 끊어 주면서 검사를 받고 다시 자기를 보고 가라 한다. 아주 놀란 것은 검사비용이 500루피 정
도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폴로 병원의 8.000루피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사 진료
비는 150루피 정도였다. 또한 그 병원에서 자체로 만드는 약(민간요법)을 주었고 주사도 한 대 주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의 병원은 아니었지만 의사의 시원스러운 진단과 또한 아주 싼 검사 비용 때문에 여기에 오기를 너무
도 잘했다는 생각과 감사가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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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 병원에 의사의 처방대
로 약을 먹고 몇 번 오고 갔다. 간염발생 후 2
개월 정도는 몇 발 자국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서서히 회복이 찾아왔다. A형 간
염은 후진국에서 많이 발행하는 것이고 한국에
서도 외국 근로자의 수가 많아 지면서 발병률
이 증가했다 고한다. A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
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거의 민간요법
으로 나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과 비타민으
로 치료 약을 대신한다. 이렇게 치료약이 없기
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고생하면서
회복하기 시작한다. B형과 C형 간염은 치료가
늦어지면 간경화 간암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
험하지만 A형 간염은 치사율은 거의 없다. 그
러나 가난한 인도 사람들은 정확한 진단도 받
지 못하고 그냥 황달이라는 병으로 많은 사람
이 죽어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황달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무
서워한다. 한국에 있었으면 속히 알 수 있는 병
의 원인을 이곳에서는 A형 간염을 알기 위해 2
주가 넘게 걸린 것 같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황달이 찾아온다면 이 주소로
(#93, <oldNo. 55>, Triplicane High Rd,
Chennai 600-005, Phone : 2851-4741,
2854-4322)가면 쉽게 황달이 왔는지 알 수 있
을 것이며 비용도 저렴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
을 것이다. 다만 사람이 많기에 아침 일찍 가거
나 오후 늦게 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제 병을
낫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는다.
4개월 정도 간염을 앓으면서 10kg까지 빠졌던
남편의 몸이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다. 이 땅에
서 건강하게 살아 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크게
감사할 제목일 것이다.

모두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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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업할 때
어려운 점

글,
싱가니아 앤 코 (SINGHANIA & CO LLP)

시니어 변호사 엔 베누고팔, 어소시에트 변호사 안키타 폴
chennai@singhania.net.in

 +91 7601877757

Decemb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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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태어난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저승사자를 막을 갑옷은 없다고 했다. 고귀하고 숭고한 인간들도 결국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같은 흙에 묻히게
마련이다. 

한 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실적을 보유했지만 어느날 파산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다. 이스
트맨컬러 코닥(Eastmancolor Kodak)은 150년 이상 사진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다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기업들이 혜성같이 등장해 판을 뒤엎을 만한 신기술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자 이에 대처하지 못해 파산했다.
마찬가지로, 링링 브라더스(Ringling Bros.)와 바넘 앤 배일리 서커스(Barnum & Bailey Circus)는 ‘지구상에서 가
장 위대한 쇼’로 세계인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거의 한 세기를 넘기지 못 하고 쇼 비즈니스계에서 사라졌다. 이는 덩치
가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거대 기업의 쇄락을 보여주는 실례다. 무수한 기업들이 각종 다양한 이해관계
자 간의 이해상충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처하는 경영진의 관리 및 행정의 내부 결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및 기
지 부족으로 인해 실패한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경영진과 관
리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자는 주주, 고객, 직원, 이사, 투자자, 최종 사용자 및 공급업체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를 오케스트라에 비유
하자면, 각 범주에 속한 이해관계자는 악기 연주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불협화음 하나가 공연 전체를 망칠
수 있다. 기업 조직의 규모, 성격 또는 관리 셋업이 어떻든 간에 결국 기업 조직의 성공은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내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범주의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하고 공생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상
적일 것이다. 그러나 종종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 서로 다른 범주의 이해 관계자 간
의 교차충돌은 흔한 일이다. 때로는 두세 가지 범주의 이해관계자들이 뭉쳐서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과 싸우기도 한다.
그 중 갈등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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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제조 시설 및 공장에서 벌어진 노동 소요 사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면 근로자 간의 잘못된 관리 및 노사간의 잘
못된 의사 소통이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루티 스즈키 인디아
(Maruti Suzuki India Limited)는 인도 북부 지역의 하리야나(Haryana) 주에 위치한 인도 만네사르(Manesar)
에 인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이곳에는 약 2,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중 1,100명은 정규직, 나머지 1,400명은 계약직 및 견습생/훈련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만네사르 공장에서 일련의 노동 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공장 경영진 및 노동
자 간의 삼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2년 7월 18일, 분노한 노동자들이 공장에 들이닥쳐 생산이
중단된 사건이 일어났다. 한 근로자가 상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흔지 않은 일이 불씨
가 되어 번진 것이다. 폭도들은 계속해서 경영진을 공격했고, 결국 사무실 전체가 불타고 경영진 100여 명이 부상
을 입었고, 회사 인사담당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 와중에 경찰 9명도 다쳤고 공장 내 모두가 즉시 철수하고 공장
은 폐쇄됐다.

폭동을 조직하고 가담한 혐의로 91명이 체포되고 약 5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공장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
고 마루티 스즈키는 하루에 약 1,8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은 인도 최대의 자동차 제조
사로 여겨졌던 마루티 스즈키사에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 회사 설립년인 1983년 이래 2011~2012년 마루티 스
즈키의 실적이 급격히 하락하여 사상 최저치인 38.3%를 기록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The main branches of management
are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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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실책 당사자 직원
(노)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람
(사)

이사 주주들

CEO 이사진

중상급 관리자 CEO

중상급 생산직 노동자 관리자

노사갈등은 왜 일어날까?

01.
가장 빈번하고 격렬한 분쟁 및 갈등은 고용
주와 직원 간에 일어난다.

02
그리고 고용주와 직원 간의 분쟁은 많은 조직에
죽음의 종소리를 냈다. 특히 인도에서는 본질적
으로 봉건주의적이고 보수적이며 착취적인 인도
인 고유한 성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03
누가 노사갈등 당사자 입장이 될지는 문제의 원
인이 되는 고용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 이
를 단순한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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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은 왜곡된 개인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인식은 현실을 왜곡한다.

현실의 왜곡은 잘못된 전제로 이어진다.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추론을 낳는다.

잘못된 추론은 독단적이고 성급한 결정으로 이어진다.

이에 불의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며

결국 조직의 붕괴로 이어지는 분쟁 폭발의 근본 원인이 된다.

노사갈등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
의사소통 실패로 오해 생김
고용주가 직원의 고충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규칙을 어기거나 직무태만자로 여겨지는 직원을 고용주가 성급하고 보복적으로 처벌하
려고 하는 경우

징계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왜 필수적인가?
적절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 노사간 문제는 결국 개인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는데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편 누가 봐도 대수롭지 않은 부당 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사소한 일이라며 고용주가 못 본 척
넘겼다가 결국 조직의 혼란, 혼란 및 궁극적인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두리라”

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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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디자인 공모전
<금상, Akarsh Unnikrishnan>

한글-한국을주제로 한 순수미술/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9월27일까지 첸나이 2세종학당(운
영-힌두스탄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수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총 97작품이 접
수되었고 10월 9일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과 특별상 2명(초등학교 학생 1명, 성인부1명)을 시상하였습니
다.

특별상: 한글날(세종대왕) Srishiti Shenoy
            한글날 (악수) Beonica Victor 

첸나이2 한두스탄 세종학당 (KSI HITS)
이숙희 (운영 디렉터) 

kingsejong.hits@gmail.com
인스타그램: @kingsejong.h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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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Karthiga S>

<은상, Prasanna V> <동상, T. Div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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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Devika Bahadur>

<동상, Gautham Prithvirajan><동상, Aishwarya M.P>

108



<동상, Beonica Victor>

<동상, Aafreen Fathima S K>

<동상, Srishti Shen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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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제16호

THE CHENNAI

책속의 책

TAMILNADU
KARNATAKA
KERALA
ANDHRA PR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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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rom Korean Association

[경제 및 산업 소식]

01. 주인도대사관, 인도 학교에 마스크 1만3천500장 지원
02. 인도 ARCELORMITTAL, 친환경철강 위해 SPRNG ENERGY 인
수전 참여
03. TATA POWER, 재생에너지 사업비 6-7억달러 유치 계획
04. ADANI GROUP, 데이터센터 설립위해 신 사업부 설립
05. 아우디, 인도 현지 전기차 생산 가능성 검토
06. 코로나19 업데이트
07. 미국 피스커, 대만 폭스콘과 인도서 전기차 생산
08. IT 기업 세계 랭킹서 인도 타타 컨설턴시가 2위
09. 마힌드라 EV, 전기 삼륜차 'E-ALFA CARGO'출시
10. 구글트랙커, 인도 웹사이트의 97%에 나타나
11.CNG,LPG 연료전환 위한 BS6차량 개조 초안 발표
12. 미국 EVGATEWAY, 인도 전기차 시장 진입
13. 인도 MG MOTOR, 판매량 20% 증가
14. 스웨덴 어패럴기업 H&M, 인도 홈 인테리어 산업 진출
15. 도요타, 하이럭스 예약 일시 중단
16.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소니 뮤직 합작법인 결성 
17. 공급망 기술기업 PROZO, 12-18개월내 창고사업 100만 평방피트
확장
18. 델리, 코로나19 방역지침 부분 완화
19. 인도 소비재 시장, 1월 매출 10% 증가
20. 인도 소비재 메이저 MARICO, 204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목표
21. 코로나19 양성률 5% 미만 지역 재개교 시행
22. 인도 DABUR, 건강스낵 산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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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인도대사관, 인도 학교에 마스크 1만3천500장 지원

주인도한국대사관은 지난 5일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인도 학교 26곳에 마스크 1만3천500장을 지원했다고

밝힘. 마스크 전달은 4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마스크는 모두 한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02. 인도 ArcelorMittal, 친환경철강 위해 Sprng Energy 인수전 참여

인도 대형 철강사 ArcelorMittal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친환경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Spring Energy'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수전 참여기업은 영국 Royal Dutch Shell, 인도

Adani Group, 싱가폴 Sembcorp Energy 등이 있으며 친환경에너지 부문 첫 대규모 M&A 사례로 부상.

03. Tata Power, 재생에너지 사업비 6-7억달러 유치 계획

인도 Tata그룹의 에너지계열사 Tata Power는 캐나다연기금(CPPIB),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홀딩스, 사모

펀드 제너럴애틀랜틱 등 투자자들과 약 6-7억달러 자금조달을 협의중.

04. Adani Group, 데이터센터 설립위해 신 사업부 설립

인도 대기업 Adani그룹은 인도 서부 뭄바이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

신 사업부는 데이터 센터, 정보기술(IT)/정보기술지원서비스(ITES)/클라우드 개발, 운영, 유지 등의 서비스 및

관련 기반시설 개발 활동을 수행할 예정. Adani 그룹의 Adani Enterprise Ltd는 작년 2월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 EdgeConneX와 제휴, 향후 10년간 1기가와트(GW)의 데이터센터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음. Adani 그룹

은 향후 인도 첸나이, 나비뭄바이, 노이다, 비샤카파트남 및 하이데라바드를 시작으로 인도에 하이퍼스케일 데

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

05. 아우디, 인도 현지 전기차 생산 가능성 검토

독일 자동차 제조사 아우디(Audi)는 인도 현지 전기차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우디 인디아는

지난 7개월간 인도에서 5대의 전기차를 출시했으며, 향후 1년간 판매를 지속할 예정

06. 코로나19 업데이트

인도는 금일 83,876 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를 보고했으며 약 895명의 사망자를 기록.

가장 높은 신규확진자 주로는 케랄라(26,729명), 마하라슈트라(9,666명), 카르나타카(8,425명), 타밀나두

(6,120명), 라자스탄(4,509명), 구자라트(3,897명), 가 있으며 그 외 우타르프라데시(2,774명), 안드라프라데시

(2,690명), 하리아나(1,544명), 델리(1,410명), 웨스트벵갈(835명)이 있음. 현재 코로나19 상위 확진자 보유 주

로는 케랄라 33.0만명, 마하라슈트라 12.2만명, 타밀나두 12.1만명, 카르나타카 9.7만명, 안드라 프라데시 6.9

만명으로 그외 구자라트 4.4만명, 우타르프라데시 2.8만명, 웨스트벵갈 1.8만명, 델리 0.8만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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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미국 피스커, 대만 폭스콘과 인도서 전기차 생산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Fisker Inc)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기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2년내 대만 폭

스콘과 제휴를 통해 인도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 피스커의 첫 SUV Ocean은 오는 11월 글로벌 출시를 앞두

고 있으며 인도에서 CBU형태로 수입될 예정. 두 번째 모델 Pear는 폭스콘과 현지 생산 및 2024-25년 출시할

계획. 

08. IT 기업 세계 랭킹서 인도 타타 컨설턴시가 2위

영국 조사회사의 Brand Finance가 발표한 2022년 IT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인도 타타 컨설턴

시 서비스(TCS)가 2위에 올랐으며 브랜드 평가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68억 달러로 나타남. 또한 인도 IT

회사 중 Infosys(3위), Wipro(7위), HCL(8위), Tech Mahindra(15위), Larsen & Toubro Infotech(22위) 가

25위 안에 이름을 올림

 

09. 마힌드라 EV, 전기 삼륜차 'e-Alfa Cargo'출시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마힌드라&마힌드라(M&M)의 전기차 계열사 마힌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MEML)는 지

난 27일 전기삼륜차 'e-Alfa Cargo'를 출시, 급성장하는 인도 전기차 시장에 진출. 가격은 14만 4천루피로 책정

10. 구글트랙커, 인도 웹사이트의 97%에 나타나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업 Arrka가 25개 산업의 201개의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인도 웹

사이트의 97%에 구글트랙커(Google Tracker)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이스북의 경우 55%로 분석.

안드로이드 앱의 42%가 구글, 25%는 페이스북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11.CNG,LPG 연료전환 위한 BS6차량 개조 초안 발표

인도도로교통부는 무게가 3.5톤 미만 및 배기가스기준 '바랏 스테이지6(BS-VI)' 차량의 압축천연가스(CNG) 및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개조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29일 발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서 확인 가능 

12. 미국 EvGateway, 인도 전기차 시장 진입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전기차(EV)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EvGateway는 지난 27일

인도 시장 진출을 발표. 기업은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및 보수, 휴대폰 앱 운용 등 전기차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

리 및 운영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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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도 MG Motor, 판매량 20% 증가

인도 자동차 기업 MG Motor는 지난 1월 소매판매량 4306대을 기록, 전년동기 3602대 보다 20% 증가했음을

발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

로 예측

14. 스웨덴 어패럴기업 H&M, 인도 홈 인테리어 산업 진출

스웨덴 어패럴 기업 H&M은 올해 인도 홈 인테리어 및 가구 산업에 진출할 계획. H&M은 인도 뉴델리 바산트쿤

지 Ambience 쇼핑몰에 입점할 예정이며 3월 온라인 웹사이트 hm.com과 Myntra.com을 통해 동시에 온라

인 출시할 예정

15. 도요타, 하이럭스 예약 일시 중단

도요타키를로스카자동차(TKM)는 프리미엄 유틸리티 차량인 하이럭스(Hilux)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 예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도요타키를로스카는 지난달 해당 모델

을 출시 및 4월부터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가격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6.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소니 뮤직 합작법인 결성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는 합작법인 '소니엔터테인먼트 탤런트벤처스인디아(Sony

Entertainment Talent Ventures India, SETVI) 결성했으며 법인을 통해 연예계 투자 기회를 창출할 계획.

17. 공급망 기술기업 Prozo, 12-18개월내 창고사업 100만 평방피트 확장

공급망 기술기업 Prozo는 이커머스 업체의 풀필먼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12~18개월내 4차례에 걸쳐

창고사업을 100만평방피트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 기업은 Tier 3 도시를 평가함과 동시에 확장예정인 Tier 1

및 Tier 2 도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8. 델리, 코로나19 방역지침 부분 완화

델리재난관리국(DDMA)는 오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 부분완화를 발표. 완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교육기관(학교,대학교 및 학원) 단계적 개교 및 개원 가능

- 체육관 운영 허용

- 야간 통행금지 시간 1시간 단축(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 사기업 인력 100% 근무 가능

- 동행인 없이 단독으로 차 운행시 마스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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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도 소비재 시장, 1월 매출 10% 증가

소매업 시장정보 분석업체인 Bizom에 따르면 올 1월 인도 소비재 시장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 확대된 것으

로 나타남. 특히 텔레비전, 냉장고, 스마트폰과 같은 비필수소비재(discretionary)는 이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

했으며 3차 코로나 유행기간 동안 매장의 영업시간 및 이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차 코로나 유행대

비 가장 영향이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생활용품과 포장식품 매출은 각 43%, 38% 성장했으며 가정용

품과 퍼스널케어용품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 인도 소비재 메이저 Marico, 204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목표

인도내 Saffola, Parachute등 다수 유명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 소비재 메이저기업 마리코(Marico Ltd)

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발표. 마리코는 성명을 통해 "온실가스(GHG)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중립적인 사업 의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21. 코로나19 양성률 5% 미만 지역 재개교 시행

인도 중앙정부는 지난 목요일 코로나19 양성률 5% 미만 지역에 한해 재개교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힘. 인도 교

육부는 현재 11개 주에서 완전 재개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16개 주는 고학년 대상에 한해 부분 재개교를 진행중

이라 밝힘. 그 외 9개 주는 아직 휴교중인 것으로 나타남.

22. 인도 Dabur, 건강스낵 산업 진출

인도 대형 식품소비재기업 Dabur은 지난 목요일 자사 과일주스 브랜드 'Real'의 3개의 서브브랜드 론칭을 밝

혔으며 이 중 'Real Health'를 통해 과자산업 진출을 발표. 기업은 프리미엄과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 간식 제품

과 슈퍼푸드 위주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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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모델같은 이도윤 세살 이에요.
편집부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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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고아라, 4살이에요.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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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한인회비는 교민안전과 편의, 그리고 현지 취약계층을
도와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쓰여집니다. 2024년 회계연도 한인회비 납
부 안내를 드리오니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인도 현지에 법인을 세운회사
Rs.30,000 + 한국 직원 1인당 Rs.3,000

인도에 현지 법인만 세운 회사
Rs.20,000 + 한국직원 1인당 Rs.3,000

개인회원 : Rs. 5,000

계좌정보

은행 : Shinhan Bank
지점명 : Thandalam, Kanchipuram, 602105
예금주 : Korean Association In Chennai
계좌번호 : 701-000-027564
IFSC : SHBK0000005

admin@ickoa.org
한자현 수석 부회장 / 96001  71068
김봉만 부회장 / 99627 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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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www.ickoa.org

모집분야: 한인회 기자
자격: 신청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약간의 용기
모집인원: 10명
활동내용: 기사(원고) 한편씩 제출 (주제 자유)
혜택: 한인회 기자 명함, 이달의 기자 선출 소정의 선물과 상패
신청 방법: edit@ickoa.org 메일로 보내주세요.

첸나이 한인회 기자 모집

OPEN FOR

VOLUNTEER

첸나이 한인회 기자 모집
첸나이 한인회에서 한인회보를 함께 만들어갈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편집부 모집

ps. 봉사활동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한인회 기사와 관련된 시간
만큼 증명서를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nd your Cover letter to:
edit@icko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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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REPORT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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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년 첸나이 한인회 수입 리스트

THE KOREAN ASSOCIATION IN CHENNAI | ANNUAL REPORT 2022-23

11대 한인회 한인회비 납부 현황 (2022년 1월 11일 ~ 2023년 12월 01일)

TABLE 1. 한인회비 수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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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2022 연말 골프대회

재인도 첸나인 한인회는 인도내에서 한인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첸나이 한인들의 열린공간!!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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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골프대회
1,625,462

한인회비
1,503,000

REVENUE
STATISTICS

한인회비는 한인회 재정의 원천이 되기 때
문에 모든 한인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
조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납부 하신 한인회비는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입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재인도 첸나이 한
인회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한인
회비와 광고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FIGURE 1.

NEWS FROM KOREAN ASSOCIATION

HMI 1차 협력사 모임 코인코, HMI 2차 협력사 모임 카코, J-ARK 로지스틱스, JH CONTECH, 
K&K CONTECH, KURI HOTEL (쿠리 호텔), MAP 한터인 인도법인 HTI 엔지니어링,

MOA 엔지니어링,RODEM HOTEL (달선 게스트하우스), SHS ENTERPRISES, YJ POLYTEC,
그린비 식당,롬 로지스틱스,롯데제과,말죽거리 식당,바롬 로지스틱스,소나무 ENC,소문난 게스트 하우스,

아라 건설, 아리랑 게스트 하우스, 에서 식당, 영두 식당, 우리은행, 우리집 게스트 하우스, 원 호텔,
자이언트 건설, 재외동포재단, 정일권, 조상현, 주첸나이 총영사관, 차크라 식당, 코트라 첸나이 무역관,
타코 건설, 태웅 로지스틱스, 하나은행, 한칸 건설,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현대 자동차,

현대 제철, 현대 트랜시스, 힐링 마사지

한인회비를  납부해주신  기업과  개인,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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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도 첸나이 한인회 서포터즈와 첸나이 한인회 학생회에 참가를 신청하세요. 
신청은 ADMIN@ICKOA.ORG / EDIT@ICKOA.ORG 로 신청해주세요. 별도 신청서 양식
은 없습니다. 첸나이 한인들의 열린공간!! 

WE
ARE
WAITING

INFORMATION
첸나이  한인회  계좌  정보

은행명:
지점명:
예금주:

계좌번호:
IFS CODE:

SHINHAN BANK
THANDALAM, KANCHIPURAM, 602105
KOREAN ASSOCIATION IN CHENNAI
701-000-027564
SHBK0000005

2022 연말 골프대회
90.3%

한인회보 편집비
7.7%

EXPENDITURE
LIST

제 10대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에서는 소중한 한인회비에 대해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
출되는 금액을 한인회보에 Rs.1 단위까지 정확히 명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누적
자료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URL : www.ickoa.org/expenditure

TABLE 5. 지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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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1

법률분야2

의료분야3

호텔분야

유통5

리조트분야6

보험분야7

ASIAN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사단법인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진료비 감면 및 종합 검진 수가 우대 

(비급여 감면: 의료, 치과 10%, 한방 15%)

건강검진 비용 20~30% 감면 할인

매학기 등록금50% 감면할인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적 지원 혜택

4
롯데 호텔별 특전 요금 50~69% 할인

코리아나 호텔 특전 요금 58~69% 할인

롯데 면세점 15~20% 할인카드 발급

블랙스톤 시설(골프,콘도등) 이용 30% 할인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보  |  2 0 2 1년  M A R

한인동포 전용 보험 할인율 제공 협의 중

우리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및 방법 안내]

위 혜택은 지역 한인회 정회원에게 제공 됩니다. 이용자는 사전에  지역 한인회장에 의해 교민 거주자 사실 확

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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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소기업협회1

한국생산성본부2

미주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3

충청북도5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협회4

ASIAN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사단법인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회원사의 미국 진출과 교류 확대 지원. 회원사의 미국 기관 방문시 연결 및 섭외 지원.

대상: 한상연 회원. 이용방법: 010-3221-4606, 718-305-7777

아총연 회원사와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사업협업

대상: 한상연 회원, 이용방법: 010-3707-0395, 02-514-9114

청년 취업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인력교류 및 컨설팅

대상: 한상연 회원. 이용방법: 010-27645993, 02-398-6420

회원국 행사시 강사, 사회자, 연예인 섭외 지원. 문화 행사 교류 및 적극 지원

대상: 아총연 회원국. 이용방법: 010-8887-8971, 02-2233-9084

충청북도 진출시 투자 알선 및 정보, 문화 행상 교류 적극지원

대상: 한상연 회원. 이용방법: 043-220-3200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보  |  2 0 2 1년  M A R

동포 기업인들께 드리는 비즈니스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대상 및 방법 안내]

- 아시아 75만 동포들은 모든 혜택들을 이용하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 한인회 또는 (사)아총연 서울사

무소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아총연 홈페이지: http://asia.korean.net

[이용대상 및 방법 안내]

- 지역별 한회 또는 (사)아총연 서울사무소 김교식 소장 010-5219-0354, 02-523-0336

- E-mail 주소: kshomep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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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 한인 기업 리스트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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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WAITING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ickoa.org/companylist 를 참고하세요.

누락되었거나 수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edit@ickoa.org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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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IN
CHENNAI

인도 첸나이 
한인회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문의
ADMIN@ICKO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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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문 의

TOP GUESTHO US E .PUNE@GMAIL .COM
97898 88485

탑  게스트하우  푸네

카카오톡 ID : sacsace





지게차�임대�수리�전문
FnW�지게차만의�차별화된�전문�서비스로�고객님께�다가가겠습니다�
전문�수리�엔지니어가�차질�없이�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대표���최덕현
73974�05676
75500�33324

임대 안전 빠른�대응

최고의�가격으로�최고의�제품을�여러분게
소개해드리고�있습니다��단기�장기�임대
모두�가능합니다�

항상�안전을�최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
전문�수리�엔지니어의�상시�대기로�차질
없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한국의�특유의�빠른�서비스로�여러분에게
보답하고�있습니다��24/7�상시�대기�중�입
니다�

지금�문의�하세요�

No�130�A�VGP�Queen�Town��Mevalurkuppam��Chettipedu��Sriperumbudur�602�105

FNW

FNW�LOGISTIC�INDIA�PRIVATE�LIMITED

HUNNYCD@HANMAIL�NET





안녕하십니까! 첸나이 달리기모임(HRIA) 임원진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 모임은 걷기와 달리기를 사랑하는 분들끼리 모여 건강을 지키고 힐링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
으로 올해 2년차이며, 회원수는 16명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모임
달리기 장소는 현재 3개지역(푸나말리, OMR, 힐코)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5:30분부터 가볍게 산
책삼아 부담없이 달리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매일아침 개인별로 달리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달 1월6일(토)에 첸나이 시내에서 마라톤 행사가 있어 소개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HRIA모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혹
시라도 첸나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등록해 주시길 바
랍니다. 등록마감일은 12월20일(수)까지이며, 대회당일 마라톤 달리기를 마치고 작은 브런치 모
임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회장 +91-75501-11211
총무 +91-72999-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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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 한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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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비상전화번호 97898 23270

한인회장/조상현 98400 20004

수석부회장/한자현 86001 71068

총사무국장/박승수 95661 00779

총무재정국장/정일권 73587 50071

<비상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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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첸나이 무역관
CEPA 활용지원센터

▪ CEPA 활용 교육

▪ CEPA 맞춤 컨설팅

▪ 관세/통관 애로사항 해소 지원

“우리 진출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서

우리나라와 인도 간에 맺어진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New no.12/1, Bashyam Basheer Ahmed Street, Alwarpet, Chennai
TEL : +91-44-2499-7283~7 FAX : +91-44-2499-4728

신동건 관세사 | MOBILE : +91-91508-57018  E-MAIL : d.shin@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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